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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을 대신하여 
오스트리o씨와 독일사는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어서 두 나라의 역사를 
현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역사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것이 1871년 독일통일 이전까지의 역사는 현재의 독일과 오스트 
리아의 역사라기보다 〈두(兩) 독일 강국> 즉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두 
축으로 한 독일어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1440년 이후 쪼E년 동안의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선출되었으며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가 독일제국의 황제이었기 때문이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겸 
독일제국 황제로 선출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은 동시에 오스트리아 제국 
의 국가원수라는 1인 3역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는 분리하여 
기술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기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두 독일 즉， 프 
로이센과 오스트리아아의 갈등이 표면화 한 것은 1701년 프로이센이 공국(公 
國)에서 왕국으로1) 승격하면서부터이었다. 독일어권의 패권 장악을 둘러싼 
* 이 논문은 axJl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쓰여졌음. 
1) 오스트리아 황제 겹 독일황제 레오폴트 l세는 〈스페인 계숭전〉 당시 오스트리아를 위 
해 지원군을 파견한 브렌댄부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에게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독일제국에 소속되지 않은 프로이센의 영토에 대해서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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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독일의 갈등은 1뻐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면전을 통해서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래서 본 논문은 〈두 독일〉의 갈등이 첨예화하기 
시작한 〈제1차 슐레지엔 전쟁〉에서부터 1쨌년의 〈독·독 전쟁〉에 이르기 
까지 〈두 독일〉의 갈등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11. 口떼아 테레지아와 요제프 2셔| 시대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는 1740년에 즉위하여 1700년까지 때년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을 통치했다. 여자였기 때문에 선제후들이 선출하는 독일황제 즉 신성로 
마제국의 황제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대신 남편 프란츠 슈테판이 프란츠 1 
세로서 명목상 독일황제의 자리를 지켰다. 프란츠 1세는 그러나 1765년 타계 
하고 장남 요제프 2세가 1765년 독일황제로 선출된다. 그러니까 요제프 2세 
는 대외적으로는 독일황제 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어 
머니 마리아 테레지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스트리아 제국을 모친과 함께 
공동 통치한 셈이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1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중 6명 
은 테레지아 생전에 사망하였다. 후일 프랑스 왕 루이 16세와 결혼했다가 단 
두대에서 희생된 마리 앙토아네트도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란츠 1세 황제의 
딸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결단력과 여성성을 겸비하였으며 의무이행과 
성실성과 도덕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라인강 좌 
안(左뿜)의 로트링엔가 출신의 남편과 혼인을 맺었지만 국민의 사랑과 존경 
을 한 몸에 받은 통치자였다. 그녀는 즉위한 그 날부터 오스트리아 제국이라 
는 수레바퀴의 중심축이었었다. 즉위한 이듬해 프리드리히 2세의 침공으로 
시작된 슐레지엔 전쟁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었지만 그녀는 결연한 의지를 
가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와 프로이센의 국내왕(König in Preußen) 프리드리히 1 
세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다. 1η2년 프리드리히 2세가 자신을 명실공히 프로이센의 
왕(Kö띠g uα1 Preußen)으로 칭할 때까지 71년 동안 프로이센의 왕은 독일제국 밖에서 
불린 칭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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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서 침략자에 맞서 그녀가 상속받은 합스부르크 다민족 제국의 유산을 
지켜낸 여인이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부왕 카알 6세로부터 상속받은 오스트리아 다민족 제 
국은 공통의 언어도 종교도，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춘 행정도 없는， 언어와 
종교와 풍습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를 한데 합쳐 놓은 광활한 땅 덩어리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즉위하여 취한 첫 조처 
는 모든 법률과 법령들을 심의하고 단일화된 행정체제를 수립할 국가 행정기 
구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합스부르크 로트링엔 71-(家)에2) 대한 확실치 않은 
충성서약 대신 확고한 국가조직과 중앙행정 기구를 통한 제국의 지배를 가능 
케 하기 위하여 제반 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 병합된 국 
가들은 모두 총독령(總督뼈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지방행정 관서를 두었다.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는 그러니까 귀족계급과 장원제도가 정부를 보호한 봉 
건통치 형식을 벗어나 근대 국가구조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였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하우크비츠 Fri뼈ich Wùhelrn Ha맹찌Iitz(17íf2-17ffi) 백작을 주무 
장관으로 기용하여 행정개혁에 착수하여 그로 하여금 최고재판소를 두는 새 
로운 사볍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모든 계급에 통일하게 적용되는 평등한 형볍 
을 제정케 하였다. 1776년에는 소송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적용되어 온 고문제 
도를 완전히 철폐하였다. 행정과 재판권을 분리시킨 것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개혁의 결과이었다. 군제도 개혁하여 징병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귀족과 
성직자와 관리와 부유층 시민들은 여전히 징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녀는 
비너 노이슈타트 Wiener N밍lS때t에 장교양성을 위한 〈테레지아 육군사관학 
교〉를 설립했고1 관리양성을 위하여 빈에 설립된 〈테레지아 아카데미〉는 귀 
족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을 전담토록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의 장자 요제프 2세가 공동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제1차 폴란드 분할은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1:ffi-1572년까지 폴란드를 통치한 왕가인 야개로네 Jagellone가의 대가 끊긴 
2) 합스부르크가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로트링엔가의 프란츠 슈테판의 결합으로 오스트리 
아의 황실은 카알 6세가 순수 합스부르크의 혈통을 이은 마지막 독일 황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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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573년부터 1B5년까지는 귀족들에 의해 선출된 왕이 세습왕을 대신하여 
폴란드를 지배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선출왕은 실권이 없었고， 선출권을 가진 
귀족들간의 알력과 귀족들의 민중에 대한 횡포가 극심하였었던 시기이었다. 
특히 1704년과 1700년-1꺼꺼년 그리고 1733년-1736년 사이에 왕을 세 차례 역 
임한 스타니스라우스 S따꾀aus 1세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귀족 파별 
간의 불화는 폴란드의 공공부문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764-1B5년까 
지 통치한 폴란드의 마지막 선출왕 스타니스라우스 2세의 재임기간 동안에 
국가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있었으나 때가 늦어 외세의 개입에 굴복하고 
만다. 세 번에 걸친 폴란드의 분할은 모두 스타니스라우스 2세의 재위시절에 
일어났다 .. 17세기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타종교 배척주의는 이웃의 강대국들 
이 폴란드의 영토를 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다~ 1π2년의 1차 분할 
때 폴란드는 영토의 :I)O/O와 주민의 35%를 상실한다. 오스트리아는 동 갈리시 
아를 획득하지만 당시 오스트리아를 아들과 함께 지배한 마리아 테레지아는 
폴란드의 분할에 반대했으며 일생동안 폴란드의 분할을 막지 못한 것을 부끄 
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바꾸어 밝면 요제프 2세의 영토확장 정책을 마리아 
테레지아는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3) 오스트리아가 
동 갈라시아를 제국의 영토에 편입한 이유는 오로지 러시아와 프로이센이라 
는 양대 열강을 견제하여 유럽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부연한 
다면 1792년과 1793년의 2차분할 때에는 러시아와 프로이센이 참여하였고1 
1깨4년 코스치우쉬코 Tac뻐sz A B. Kosciu셉‘o(1746-1817)7}4) 일으킨 반란 
으로 폴란드는 주권을 빼앗길 빌미를 3갱프로이센 · 러시아 • 오스트리애에 
게 제공하고 만다. 나폴레옹 침공시 나폴레옹의 지원을 받은 1때년 봉기 
에도 참여했었던 돔브로프스키 때 H없ryk IÆbrowski.(17많-1818) 징F군은 애 
국 폴란드 의용병들을 이끌고 1007년 〈바르샤우 대공국〉을 건셜한다. 그러 
3) Siehe 때zu Karl Voc히ka: Geschlchte os따1번chs. K띠tur - Gesells다1lIÍt - Poli마ι 
Mψlchen 때2， S. 154. 
4) 2차 폴란드 분할에 항거해 1재4년에 봉기하지만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에 패매한다. 
미국독립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는 그는 폴란드 독립운동의 전설적 인물로 추앙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l년 후인 1~년 3차 분할과 더불어 폴란드 왕국은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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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폴레옹이 패하고 1815년 〈빈 회의 Wiener Ko맹r얹s>에서 바르샤우 대 
공국은 군합국(君合國)의 형태로 러시아에 편입되고 만다.<빈 회의〉의 결과 
라 하여 〈바르샤우 대공국〉은 <콩그레스 폴란드 &맹ress Pol뻐d>라는 별 
칭으로도 통한다. 폴란드의 주권상살 기간은 그러니까 1~년부터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해인 1918년까지 계속된다. 다시 웹 이 나라의 주권상실 시기 
는 3강의 분할통치 기간과 일치한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40년 집권을 마감한 1700년에 사망한다. 마리아 테레지 
아의 집권시기에 완성되었으며 그녀가 즐겨 머물렀던 쉰브룬 Schönbrurm 궁 
전의 아름다운 내실과 정원은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남아있다. 여섯 
살의 모차르트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버지에 이끌려 여제에게 소개되 
고 어머니의 모습을 한 젊은 여제의 매력에 사로잡힌 듯한 어린 모차르트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그때 그 장소에 걸려 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서 
거했을 때 그녀는 진실로 〈국모 mater patriae>이었다. 오스트리아적 관습과 
전통， 혹은 오스트리아적 삶의 현실에서 가장 〈오스트리아적인 것〉의 포괄 
적 표현형식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여인으로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정서 속 
에 남아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이다. 그녀가 얼마나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었던 군주인가는， 그녀의 지시에 의해 환브룬 궁 
전을 위시한 모든 황실소유의 건물을 도장하게 한 진흙에서 추출한 황색도 
료를 일반 국민들이 앞 다투어 모방했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리 
아 테레지아는 황실의 재정을 아끼기 위한 방면의 하나로 이러한 도색방법을 
생각해 냈고， 그녀를 숭앙한 귀족들과 국민들이 황실을 흉내 냈으니， 여황제 
는 근검절약의 생활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였고， 국민들은 그것을 모방함으로 
써 정신적 보상을 얻었을 것이다. 이 황색을 이름하여 〈테레지아 노랑〉이라 
불렀다. 
1763년 부친인 프란츠 1세가 서거하면서 신성로마제국 즉 독일제국의 황 
제의 자리에 오름과 동시에 어머니를 도와 오스트리아를 공동 통치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장자 요제프 2세는 170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명실상부한 
일인 통치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어머니가 도입하기 시작한 제반 개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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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속행하기로 결정하였고1 이 정책들을 헝가리에도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넓은 시야를 소유한데다가 품성이 선천적으로 청렴한 인간이었 
다. 그는 또 앞선 어느 황제보다도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인간성을 소유하였 
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가 17ffi년 빈의 유원지 프라터를 일반에게 공개 
하기로 결정했을 때 황제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쏟 
는다는 비판이 측근 귀족들에게서 일자 만일 동등한 신분의 사람들하고만 교 
류를 해야 한다면 나머지 인생을 가족묘지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응수한 
일화는 계몽군주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엿보게 한다. 그가 계획했던 제국은 
계몽된 관리들이 황제를 도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국가조직을 운영하는 체제 
이어야 했으며， 그 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이성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실현에 
있었다. 그는 일련의 포괄적 개혁작업에 돌입했다. 부역과 고문의 폐지를 제 
외한 많은 개혁조치들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카톨릭을 국 
교로 정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제국은 마리아 테레지아의 선대(先代)인 카알 
6세 때까지만 해도 기타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은 범죄였었다. 
그러나 요제프 2세는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민족 집단의 다양한 종교를 허 
용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으며， 심지어는 유태인에게까지 신앙의 자유를 허용 
하는 칙령이 반포되기도 했다. 정교(政銀분리 정책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지배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제프 2세가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무제한의 국가주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국익에 유익한 쪽으로 제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였으니 종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교회와 관련된 
분야 치고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한 가지도 없었을 만큼 국권을 교권 
보다 상위에 위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결함으로써 교황청과의 마찰을 야기 
시켰다. 요제프 2세는 개혁작업을 제국에 종속된 모든 다민족 개별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1 개헥에 필요한 언어를 독일어로 통일했다. 독일어는 이 
제 제국의 공용어로서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 계몽주의에 입각한 절대군주제 
도 위에서 전개된 요제프 2세의 개혁작업의 정신을 일걷는 요제프주의 
Jo똥뼈lsmus는 환언하면 요제프 황제의 통치철학의 표현형식이라 하겠다. 요 
제프주의는 독일 언어권의 영역을 동구라파 깊숙한 지역에까지 확대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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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독일어권 문화영역의 동진 정책에 기여했다. 1암5년 부코비나 Bukowina 
합병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코비나의 ←우크라이나 서남지역과 루마니 
아 동북지역을 합한 지역 수도 체르노비츠 Czemowitz에 황제의 이름을 
딴 〈프란츠 요제프 대학 Franz Jos빼S UniVI앉-sität>을 합스부르크 제국이 
창립한 것도 결국 요제프주의 한 결실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지도 동구라파의 여러 지역이 독일어권 언어영역으로 남아 있게 된 연유가 
설명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요제프 2세의 개혁정책은 그 당시로서는 유럽의 어느 왕실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근대화된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한 초석 놓기였으며， 여타 국가에 
서는 한 세기 반이 지난 æ세기 초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시대를 앞 선 혁명적 조치이었다. 그러나 요제 
프 2세의 통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된 각종 개혁 정책은 정책의 수행과 
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난관을 만났다. 특히 토지세금 부과와 관련한 경제정 
책과 종교정책은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그럴 것이 일 
반토지세는 귀족을 제외시키지 않았으며 1781년 10월 13일에 반포된 역사적 
인 〈관용칙령 Toleran강B따lt>과 더불어 허용된 종교 선택의 자유와 함께 
교권을 국권에 종속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교회제도의 개혁은 성직자들의 첨 
예한 저항을 만났다. 수도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성직자의 급료지불에 
사용한다든지， 교구의 신설과 국립 성직자 양성기관의 설립에 펼요한 재원으 
로 사용하려는 발상을 포함한 교회제도와 관련된 조처들은 황제의 사후(死 
後) 대부분 원상회복되었다. 
111. 1 차 슐레지엔 전쟁 
프로이센이 주축이 되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독일인들은 오늘날 프리드 
리 õj 2세(1740-17ffi)를 〈프리드리히 대왕〉이라 칭하면서 그의 업적을 평가 
하지만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침략자였다. 아직 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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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없는 여자가， 그것도 오스트리아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의 정치판에서 
이름도， 인기도 없는 로트링엔 Lothringen가의 공작괴-5) 혼언을 맺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 년 간 지속된 전쟁으로 바닥이 드러난 국고를 물려받은 데 
다개 국력도 쇠진한 대제국의 수반으로， 그것도 자신과 같은 해에 등극한 것 
을 용인할 수 없었던 프라드리히 2세는 이 기회를 영토확장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입지는 극도로 불안했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법적 
끈거도 없이， 선전포고도 없이 오스트리아 제국이 통치한 부유한 공국 슐레 
지엔 오더 Ckler강 동앤東품)지역의 폴란드 영토-으로 진격하여 오스트 
리아 군대가 방어대열도 채 정비할 시간도 허락치 않고 1741년 슐레지엔의 
수도 브레스라우를 점령해 버렸다. 그야말로 그것은 전격전 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에게는 회한의 일격이었다. 1740년에 발발하여 1742년까지 지속된 
이 전쟁이 <제1차 슐레지엔 전쟁〉이며 슐레지엔 전쟁은 3차까지 합해 17m 
년에 비로소 끝이 난다. 국지전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전쟁으로 확전된 이 전 
쟁은 종전 무렵에는 북아메리카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해외 식민지 
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간의 힘겨루기로 발전한다. 좁게는 오스트리아와 프로 
이센간의 전쟁이며， 넓게는 양국을 지원한 주요 동맹국들인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점령했고， 영국 
은 그때까지 프랑스가 쥐고 있던 해상주도권을 빼앗았다. 3xl여 년 후 1~없 
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제2차 대전과 1차 슐레지엔 
전쟁을 비교해 보면 두 전쟁이 흡사한 방법으로 전개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다. 히틀러가 역대 독일 왕 중에서 가장 평가한 왕이 프리드리히 2세이었 
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1740년 12월에 시작된 제1차 슐레지엔 전쟁은 174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까지 오스트리아와 끊일 새 없이 영토분쟁을 겪어 왔던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의 기회를 틈 타 영토 
5) Franz I. S뼈뼈n(1700-1765): 마리아 테레지아의 선왕 Karl6세의 부마(밟馬)가 되기 
위해 17'l3년부터 Wien의 황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것은 
마리아 테레지아가 퉁극하고 5년이 지난 1745년의 일이었다. 
합스부르크가의 독일제국 지배와 독 • 독 대결 9 
-1차 슐레지멘 전쟁에서 비인 회의까지 -
상의 요구를 제기하려는 의도를 지난 국가들을 선두 지휘해 오스트리아에 대 
항했다. 그 결과 바이에른 • 프랑스 연합군이 봐벤을 침공하여 바이에른의 선 
제후 카알 7세 알브레히트<1745년 1월 a:l일 사망)를 1741년 12월 ~일 -오스 
트리아 황제가 겸임해 온- 봐벤의 왕으로 선출한다. 카알 7세 알브레히트는 
1711년에 사망한 독일황제 요제프 1세<1705-1711)의 사위이며 레오폴드 1세 
<1쨌-1705)의 손À~사위이며 페어디난트 3세<1않7-1ffi7)의 증손사위였다. 그는 
형 요제프 1세를 승계한 카알 6세(1711-1740)의 장녀 마리아 테레지아보다는 
자신이 더 적통(觸統임을 자임함으로써 〈국본조칙 R맹n딩tische 굶따tion> 
의6) 내용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제1차 슐레지엔 전쟁과 제2차 슐레지엔 전 
쟁을 합쳐서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os따TelC비scher Erbfolgl뼈eg><1740-
1748)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713년에 칼 6세가 제정한 국 
본조칙을 무시한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카알 7세가 1742년 1월 24 
일 독일제국의 황제로 선출되었으니까 봐벤 왕위에 등극한 후 2개월이 안된 
6) 17m년의 〈상호계승약관 Paαum mutue s따:cessi，αlÍs>에서 레요폴트 1세 황제는 합스 
부르크가의 양대 가문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레오폴트 1세의 장남 ]oseph 1세 가 
계)와 스페인 합스부르크7}(레오폴트 1세의 차남 Carlos 왕 가계)의 부계(父系) 혈통이 
단절될 경우 요제프가의 모계(母系) 자손이 요제프가의 모계혈통도 소멸되는 경우에는 
스페인의 카를로스의 모계 자손이 왕위를 계숭한다는 점올 유언으로 확정지은 바 있었 
다. 17ll년 요제프 1세가 돌연 사망하자 스페인 왕이던 요제프 1세의 동생 Karl6세는 
빈으로 귀환하여 독일황제의 지위에 올랐는데 동극하던 해에 이미 요제프황제 가계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자기자신의 딸들과 그 후손들을 후계자 그룹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 
을 지지하기 위해 l7l3년 4월 19일 ] OlUTUl Fried.π'dl Vα1 Seilem (1646-l7l5)에 의해 
완성된 새 합의가 발표되었다 이 합의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불가분(不可分)성을 규정 
하면서， Karl의 여계(女係) 자손들에게 남계(男系)가 끊어졌올 경우 장녀 우선 순위에 
따라 왕위계숭을 보장했으며， 없rl 가계가 완전 소멸할 경우에 한해서 요제프 가계의 
여계 자손들의 계숭을 규정했다. 1724년에 합스부르크가의 가현(家憲)으로 선포된 이 
〈국본조칙〉에 바이에른과 작센이 반발해 〈오스트리아 계숭전쟁 Österreidúsdær 
E빼'olgek꺼eg>을 야기 시켰다. 바이에른 선제후와 작센 선제후의 부인들이 각각 요제 
프 황제의 여식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칼 6세 황제는 정치적인 양보를 해 가면서 지루한 
협상을 벌여 이 왕위계승 규정에 대한 유럽 강대국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동의를 통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렵게 선친인 Karl6세의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 
다. 왜냐 하면 부계혈통의 χ}손만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잘리어 왕조의 헌법 das 
잃lische Gesetz>이 종래의 유럽 왕실의 규범이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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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이었다. 1745년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군 프란츠 1세 (슈테판)이 독일제국 
황제 겸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인정받을 때까지 3년 동안 그는 칼 7세로서 이 
름뿐인 황제의 자리를 지켰다. 프란츠 슈테판 공작ü745년부터 프란츠 1세 황 
제)은 정통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스부르크가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선제후 회의는 독일제국 황제의 자 
리를 그들에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1740년 10월부터 15개월간은 카알 
6세가 사망한 1740년 10월 æ일부터 카알 7세가 황제로 선출된 1742년 1월 23 
일까지 - 독일제국 황제 공위 기간이었다. 동시에 그 시기는 1차 슐레지엔 전 
쟁 기간과 겹친 기간이기도 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제국의회에 원병을 요청했고 헝가리 등이 5만의 군대 
를 동원해 주자 전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프로이센의 동맹군이었던 프랑스 
와 바이에른의 연합군도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영국과 
네덜란드 동맹군의 개업으로 제압이 되었고 심지어 바이에른은 차제에 오스 
트리아 군대가 점령해 버렸다. 독일황제로 선출된 차알 7세가 프랑크푸르트 
에서 황제 대관식을 가진 이틀 후의 일이었다. 영국의 조지 2세가 진두지휘 
한 마인 강변의 데팅엔 I농띠ngen 전투<1743년 6월 z1일)에서 영국군의 지원 
을 업은 오스트리아 군은 프로이센 군대에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1742년 
슐레지엔의 수도 브레스라우에서 체결된 예비강화조약<1742. 6. 11) 및 베를 
린 평화조약 체결(1742. 7. 28)과 더불어 15m년 이후 합스부르크가가 통치하 
던 슐레지엔은 프로이센에게 양도되고 봐멘의 왕위를 되찾는다. 카알 7세는 
1745년 1월 æ일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 막시밀리안 3세는 합스부르크가의 
통치령에 대한 영토상의 이의를 향후 제기하지 않으며 독일황제의 자리에 대 
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담은 〈뛰센 조약〉에7) 서명한 후 바이에른 
7) Füssen 평화조약(1745년 4월 22일). <오스트리아 계승전쟁>(1741-1748) 시 프랑스와 
동맹한 비텔스바흐가의 Karl Albrecht von Bayern은 Karl 7세로 독일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1745년 1월에 별써 사망했다. 그의 후계자 h빼찌lian lll. Jos빼는 바이에 
른을 점령한 오스트리아 군대의 위협을 받아 오스트리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7개 조항을 포항하는 <Füss히1 평화조약〉에서 〈국본조칙 Pragmatische Sanktion> 
을 승인하고 국본조칙의 내용과 일치될 수 없는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황제 선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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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스트리아로부터 되찾는다. 그밖에도 막시밀리안은 그의 부친이 반대한 
국본조칙을 인정함은 물론이고 곧 있을 독일 황제 선출 시 토스카나 공작이 
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인 프란츠 1세에게 선제후로서 한 표를 던지겠다 
는 약속을 해야 했다. 1745년 4월 z2일의 일이었다. 1745년은 3년간의 공백기 
이후 독일황제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자리가 다시 오스트리아 왕가로 돌아 
온해였다. 
IV. 2차 슐레지엔 전쟁 
프로이센의 전격적 침공으로 영토상의 손실을 입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흔 
신의 힘을 발휘하여 자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진작시키는 정책에 매달려 복 
수의 기회를 엿보았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리드리히 2세를 〈슐레지엔 도 
둑>， <나쁜 놈>， <괴물>， <더러운 이웃>， <상수사궁의 은자〉 등 황제의 입 
으로는 공공연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를 동원하여 적대감을 표시한 것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프리드라히 2세의 
1차 침공으로 슐레지엔을 잃은 마리아 테레지아는 실지회복을 위해 펼요한 
정책을 국가의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군대의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노 
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군사력과 외교력이 복원의 징후를 보이 
기 시작했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프리드리히 2세는 1744년 재차 침공해 온다. 
이 두 번째 침공을 가리켜 역사는 〈제2차 슐레지엔 전쟁〉이라 적고 있다. 잘 
훈련된， 전투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군대를 앞세운 프라드리히 2세의 계산 
된 의도는 강제로 빼앗은 땅의 소위 〈굳히기〉 작전이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선천적으로 죄의식을 덜 느끼는 유형의 인간이었는지 모른다.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같은 해에 즉위한 프라드랴히 2세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군 Franz Stephan von 1ρ뼈맹en을 지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오스트리아는 바이에른의 국토를 1741년의 경계선으로 인정해 주고 전쟁배상금을 면제 
해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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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서 독일어권의 양대 열강인 오스트리아를 여자가 지배하고 었다는 사 
실 자체가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간접적인 도전으로 받아 들였는지도 모른다. 
프리드리히 2세의 제2차 침공은 1742년 〈브레스라우 예비평화 회담〉 및 〈베 
를린 평화회담〉때 이미 인정한 국본조칙의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1744년 6월 5일 프랑스와 새로운 동맹조약을 체결한 프리드리히 2세는 여 
세를 몰아 9월 16일 봐멘 왕국의 수도 프라하를 점령한다. 오스트리아는 작 
센 공국， 영국， 네덜란드와 4국 동맹을 결성하여 프로이센과 대치한다. 이 전 
쟁은 1745년 12월 2)일 드레스댄 평화조약과 더불어 막을 내린다. 오스트리 
아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부군인 프란츠 1세의 독일황제 등극에 대한 프로이 
센의 승인을 얻어내는 조건으로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에게 완전히 넘겨준다. 
그러니까 국본조칙의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장받은 오스트리아와 슐레지 
엔에 대한 영토권을 영구히 보장받은 프로이센 양국 모두의 승리로 끝난 전 
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계승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 
는다.<뛰센 평화조약〉으로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드레스덴 평화조약〉으로 슐레지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프로이센의 동맹 
국인 프랑스가 북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에서 오스트리아의 동맹 
국인 영국의 군대와 벌인 전투는 1748년까지 지속되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고 할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의 전쟁이 양방의 동맹국들인 영국과 프랑 
스간의 그것으로， 그리고 전쟁의 무대 역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아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사르디니아가 오스트리아를， 스페인이 프랑스 
를 지원하고 나선데다가 영국과 프랑스간의 역사적인 적대감정이 양국간의 
해외 식민지 주도권 쟁탈 문제로까지 발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lm년부 
터 프랑스군에서 교육을 받아 프랑스 육군의 원수가 된 모리츠 폰 작센 장군 
(1ffi3-17밍)이 이끈 프랑스군대는 초기의 승전에도 불구하고 1746년 이후 오 
스트리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의 개입으로 전쟁을 포기한다. 모리츠 
는 작센 공국의 선제후였다가 폴란드 왕위에 오른 아우구스트 2세(1670 
1733)의 서자 출신으로서 프랑스에서 성장한 독일인이다. 스페인 북서쪽 바다 
에서 벌어진 해전에서도 프랑스 해군은 영국 해군에게 참패한다. 1748년 4월 
합스부르크가의 독일제국 지배와 독 • 독 대결 13 
• 1 차 슐레지맨 전쟁에서 비인 회의까지 -
3)일부터 시작된 평화회담은 반년이나 지난 10월 18일에 결실을 맺는다.<아 
헨 평화조약〉 체결로 오스트리아는 서쪽으로는 프랑스에게 양도한 이탈리아 
의 파르마와 피아첸차를， 북쪽으로는 프로이센에게 양여한 슐레지엔을 제외 
한 전 지역을 보유하게 된다. 국본조칙을 둘러 싼 잡음의 소지를 일소했음은 
물론이다. 이로써 1740년 마리아 테레지아가 부왕 칼 6세의 대를 이어 황제 
의 자리에 오르면서 시작된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은 8년을 끈 끝에 드디어 
그 막을 일단 내린 셈이었다. 
〈아헨 평화회담〉의 오스트리아측 대표는 캐니츠 Wenzel A 없unitz 
(1711-1깨4) 백작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를 1753년 수상 Staats뼈깅ler 
에 임명했다. 이 직책은 오스트리아의 외교정책과 황실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자리로서 국무총리와 외무부 장관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겸하는 기능과 같았 
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카우니츠 기용은 현명한 처사였다. 카우니츠 백작의 
외교정책의 기저는 1, 2차 슐레지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동맹국이었던 영국 
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프로이센에 대한 원한에서 출발했다. 이는 마리아 테 
레지아의 내심과의 완벽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헨 평화 
회담>에서 슐레지엔 양도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평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여제(女帝)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재개했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프로이센을 유럽 
대륙 한가운데 고립시키는 작전이 주효할 것임을 간파한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국이 아니라 대륙의 열강인 프랑스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우니츠는 오랜 외교적 노력 끝에 〈오스트리아 계숭전쟁〉 당시 프로이센의 
동맹국이던 프랑스와 방위조약을 성사시키고 러시아 및 스웨덴과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프로이센은 남쪽의 오스트리아와 북쪽의 스웨 
덴， 그리고 서쪽의 프랑스와 동쪽의 러시아에 의해， 다시 웹 유럽의 4대 열 
강 중 영국을 제외한 3대 열강과 그들의 동맹국들에 의해 말하자면， 사방으 
로부터 포위를 당하는 위기를 맞았다 해외 식민지 확장과 해상 주도권을 놓 
고 프랑스와 역사적인 갈등을 빚어 온 영국이 프로이센과 손을 잡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른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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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누가 말했던가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시 오스트리아를 도와 프로이 
센군과 전쟁을 벌였던 영국은 이제 프리드리히 2세를 지원하는 유일한 열강 
으로 남게 된 것이었다.8년 전까지나 지금이나 한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적대관계이었다.<7년 전쟁>(1'B3-1763)이 
라고 일컨는 이 전쟁은 두 갈래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간의 영토전쟁인 <3차 슐레지엔 전쟁>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와 
영국간의 식민지 쟁탈전쟁이다. 
v. 3차 슐레지엔 전쟁과 프로이센의 부상 
1, 2차 슐레지엔 전쟁이라고도 승}는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의 원언을 제 
공한 국가는 프로이센이었으나， ζ7년 전쟁〉의 동기는 실지회복을 위해 전전 
긍긍하던 마리아 테레지아가 카우니츠로 하여금 프랑스와는 방위조약을， 러 
시아와는 동맹조약을 체결케 한 외교적 성과가 몰고 왔다.3대 열강의 포위 
로 고립무원의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프리드리히 2세의 대답은 군사적 선제대 
응이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동맹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1'B3년 1월 
하노버를 방어하기 위해 〈례스트민스터 방위조약>을 영국과 체결한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5월에 〈베르사이유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 작센， 스웨 
벤 그리고 하노벼와 헤센 카셀과 브라운슈바익을 제외한 독일제국의 제후국 
들을 기존 오스트리아-프랑스 동맹조약에 가입시킨다. 동맹국들의 공격이 임 
박한 것으로 판단한 프리드리히 2세는 1'B3년 8월 z)일 공격거점을 미리 확 
보하기 위해 우선 인접한 작센 공국을 침공한다.<7년 전쟁〉은 그렇게 시작 
되었다. 프로이센으로서는 주민의 수로 환산해 :l)배나 덩치가 더 큰 적국들 
을 상대로 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로보지츠 Iρbositz 전투(17많1. 10. 1) 
에서 작센을 굴복시키고 프라하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대를 제압하지만 엘베 
강변의 도시인 콜린 Kolin에서8) 오스트리아군에 대패한 후 프리드라히 2세는 
봐벤에서 철군한다.1í1없년까지 프리드리히가 승리한 전투는 프라하~1띤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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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바흐 Rosbach(1띤7. 11), 로이 텐 Leuthen(l띤7. 12), 초른도르프 7Dmdori 
(17많. 8), 리크니츠 ü땅뼈(1700. 8), 토르가우 Torgau(1700. 11), 부어커스도 
르프 Bur따뼈d(1762. 7), 라이 헨바흐 Reiche뼈ch(1762. 8), 프라이 베르크 
FI1밍berg (1762. 10)전투 등이며， 1띤7년 6월 봐벤의 콜린 전투에 패한 이후 
프로이센군이 <7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군에 패한 전투는 그로스예거스도 
르프 Großjägersdori(l'딴7. 8), 호흐키어히 Hoc바circh(17513. 10), 쿠너스도르프 
Ktmers따f(17많. 8)전투 등이다. 특히 쿠너스도르프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왕 
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기를 맞았으며， 설상가상으로 1700년에 프리드리 
히 2세의 영국 측 동맹 파트너였던 피트 W피iam Pitt(1700-1π'8) 백작이 실 
각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전쟁 지원금 지불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리크니츠와 
토르가우에서의 전승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의 입지는 크게 악화되어 프리드 
리히 2세는 거의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이때 
프리드리히 2세를 구해준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은 바로 오스트 
리아의 동부전션을 지켜준 러시아 황제 엘리자베스 Elis따빼1 PI많uwna(17æ 
-171없)의 예기치 않은 죽음이었다. 리크니츠와 토르가우에서의 패전 이후 오 
스트리아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고 국가채무도 당시의 프랑스 통화로 계산 
할 때 4，ro)만 리브르에서 1억 3，(ill만 리브르로 증가하는 등 오스트리아의 
전쟁수행 능력도 현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여행女皇)의 뒤를 
이어 즉위한 카타리나 2세(17잃-17%)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해지하고 전 
쟁을 중지한다. 국력소모로 인해 프랑스와 스웨덴도 동맹탈퇴를 결정하자 오 
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평화협상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1763년 2월 
15일 행정구역상 라이프치히에 속한 소도시 베름스도르프 W없rndori의 후버 
투스부르크 Hubeπusburg 성에서 조인된 평화조약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 
센간에 진행된 7년 전쟁은 막이 내린다. 
8)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 벌인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다. 프로이센 
은 13，700명의 병력을 잃었는데 그 중 3，700명은 투항자였다. 오스트리아도 8，αm의 병 
력을 잃었다 오스트리아는 콜린 승리로 프라Õ'~를 탈환했고 〈프리드리히 불패〉의 신 
화를쨌다. 
16 임종대 
영국과 프랑스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간의 7년 전쟁인 〈제3차 슐레지엔 
전쟁〉에도 개입했지만 유럽대륙이 아닌 북아메리카와 인도 등에서의 자국 
식민지의 확장을 놓고 자기들끼리도 ζ7년 전쟁〉을 벌인다. 양국의 식민지 
쟁탈전은 프랑스 함대를 영국해군이 제압한 후 해상보급로가 영국의 통제 속 
으로 들어오면서 결판이 난다. 크롬웰과 윌리엄 3세 이후 가장 위대한 영국 
의 정치가로 평가받은 윌리엄 피트가 정권을 장악한 1757년 이후 1761년까지 
그는 해외 함대를 증강시켜 프랑스로부터 해상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호시 
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때마침 프랑스가 영국의 옛 동맹국 오스트리아 
와 손을 잡자 재빨리 프로이센의 요청에 구원의 손을 내민다. 언급했듯이 영 
국은 〈하노버 방어조약〉을 프로이센과 체결함과 동시에 프랑스함대와의 대 
회전에 돌입한 영국 해군은 1때년 9월에 카나다의 퀘벡을， 이듬해 9월에는 
몬트리얼을 각각 함락시키고 1762년까지 카리브해역의 프랑스 식민지도 모두 
빼앗아 버린다. 1761년 스페인이 프랑스 편을 들어 참전하자 영국은 스페인 
이 통치하던 쿠바와 필리핀까지 점령해 버린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세네갈 
과 뱅골만의 자국 기지도 영국해군에 의해 점령당한다.171없년 11월 풍댄블 
로 Font혀nebleau에서 진행된 예비 평화회담에서 프랑스는 마시시피 서안(며 
뿜)의 루이지에너를 스페인에 양도한다. 영국과 프랑스간의 7년 전쟁은 171없 
년 2월 10일에 조인된 〈파리 평화조약〉 체결과 더불어 종식된다. 
ζ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사이에 영토상의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사에서 몇 가지 중대한 결과를 가져 왔다. 첫째 이 전쟁은 유 
럽을 4강 체제에서 5강 체제로 만들어 주었다. 프리드리히 2세의 꿈이 실현 
되어 프로이센이 드디어 자타가 인정하는 유럽의 제5 열강으로 부상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에 대한 영토권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고 마리아 테레지 
아의 장자 요제프 2세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등극에 대한 동의를 프로이센으 
로부터 받아낸 외교적 성과만으로 자위해야 했다. 둘째 독일의 통일정책의 
방향이 이때 결정되었다. 장래의 독일통일에 있어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는， 프 
로이센 주도의 독일통일을 지칭핸 소위 〈소독일주의〉의 개념이 ζ7년 전 
쟁〉을 치르면서 형성되어 1쨌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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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독일인들의 민족감정과 정치적 자의식이 프라드리히 2세라는 인물과 그 
의 엽적에서 불붙기 시작한다. 낀년 전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영 
국간에 힘의 균형을 깨트린 역사적 사건이었다.<파리 강화조약〉으로 프랑 
스는 북아메리카와 인도의 모든 식민지를 영국에 양도하고， 영국으로부터는 
생피에르 S뻐t-P}앉re섬과 미클롱 Mìqu머on 섬을 얻는다. 이 섬들은 1814년 
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간의 영토분쟁 대상지역이었다가 프랑스 영토로 
확정된 것은 1816년 이후 프랑스 인들이 이주한 이후부터이다. 스페인은 1762 
년에 획득한 식민지와 플로리다를 영국에 내주어야 했다. 한 마디로 말해 해 
상주도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것이다.<후버투스부르크 평화조 
약〉의 당사국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였고，<파리 평화회담〉은 영국과 포 
르트갈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양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낀년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오스트리아와 그 동맹국의 군대는 수적 
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프라드리히 2세의 탁월한 전술과 프로이센군의 강인함 
을 만나 국력만 소모시킨， 자존심의 대결을 별인 전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측이 이 전쟁을 승리 직전까지 몰아부쳤다가 실패로 
끝나 버린 것은 통맹국인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 군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돼년 8월 12일 오더강 동 
쪽 1많an 지점에 위치한 쿠너스도르프 전투 당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동 
맹군은 프리드리히 2세를 항복 직전의 상태로 몰아갔다. 여세를 몰아 러시아 
군은 베를린에까지 침입해 들어갔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 
한 것이 오스트리아 측의 전략상의 실수로 기술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패 
전국이 승전국에 여러 가지 형식의 배상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년 전쟁〉 
은 전승국과 패전국의 구별이 불명확했던 전쟁이었다. 1763년 2월 15일 후버 
투스부르크 성에서 전쟁 당사국들이 무배상무병합(無§體無함合) 강화조약 
Verständi맹ngsfriede에 서명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제(女帝) 마리아 테 
레지아는 실지회복의 꿈은 영원히 포기해야 했지만， ζ7년 전쟁〉을 통해 유 
럽의 열강들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이끌어 내는데는 탁월한 수완을 과 
시했다. 그러나 여제의 입죠에서는 북 독일에서의 주도권을 새로이 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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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 프로이센에게 넘겨버렸다는 인식이 슐레지엔을 상실한 것보다 훨씬 더 
가슴아왔을 것이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간에 벌어진 역사상 최장기전이었 
던 <:7년 전쟁〉은 그러나 독일어권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국이 별 
인 다툼의 시작에 불과했다. 합스부르크가와 호엔출러가 사이의 이 주도권 
다툼은 1쨌년 오스트리아 · 프로이센 전쟁에서 오스트리o}가 패전하고， 1871 
년 소독일주의가 그 최종적 결설을 맺은 독엘 통일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소 
모적으로지속된다. 
ζ7년 전쟁〉이 끝난 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제국 소속의 제후국 
틀을 결속시키고 합스부르크가의 영지를 지키는 데 온 국력을 쏟는다. 재위 
기간 동안 또 한 차례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치른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바이에른 계승전쟁 Bayrischer Erbfolgekrieg>(1η8-1π9)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1π7년 비텔스바흐 Wittelsbach가가 배출해 오던 바이에른 선 
제후 가문의 대가 끊기자 비텔스바흐 가의 지파(支派)인 팔츠 선제후국의 선 
제후 칼 테오도어 Karl Theodor는 양 가문의 합가(合家)를 시도하였다. 이를 
허용할 경우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인접 제후국 바이에른의 대국화를 염려한 
독일제국 황제 요제프 2세는 섭정자인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더불어 이 
를 저지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이에른과 팔츠의 일부 지역을 합 
스부르크 제국에 합병함으로써 슐레지엔 상실 이후의 추락한 위신을 회복하 
고 독일제국 내에서의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하려 했다. 
영토확장을 왕정의 지상목표로 삼고 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이를 
두고볼 리가 없었다. 작센과 힘을 합한 프리드라히 2세는 1778년 외멘에 병 
력을 출동시켜서 단기간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을 때， 러시아와 프랑스가 프 
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중재하여 두 나라를 전투 없이 협상의 테이블로 인도한 
다. 이 무혈전쟁을 일컬어 사가들은 〈감자전쟁〉이라 조소했다. 전투는 없이 
식량 노략질이 성행했고 ζ7년 전쟁〉 동안에 중부 유럽까지 전파된 감자가 
이제는 군대의 주식으로 자리 잡아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감자 죽이기〉 전 
쟁이라논 벼아냥거림이었을 것이다. 1779년 5월 13일에 테센Teschen9)에서 
9) 1차 대전 종전 후 폴란드의 주권회복으로 체코와 폴란드의 도시로 각각 반분되어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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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조약이 조인되었고， 이 조약체결로 오스트리아는 인 Irm강(江)을 중섬으 
로 한 알프스 지역을 자국 영토에 병합시킨다.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향후 
프로이센이 바이에른의 안스바하 Anasbach와 바이로이트 Bayreuth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서명한다. 
〈테센 평화회담〉의 오스트리아측 대표 역시 카우니츠 백작이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즉 1, 2차 슐레지엔 전쟁 기간 내내 적국이었던 프 
랑스를 17:tJ년 자국 방위를 위한 동맹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동맹체제를 반 
전시킨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은 이번 
에는 프로이센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이는 곧 유럽의 힘의 균형 
을 유지시킨다는 그의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이 프로이센 
의 동맹국으로서 유럽대륙에서 진행된 ζ7년 전쟁〉에 기여한 공로는 대단한 
것이 못되었다. 그럴 것이 대륙에서의 전쟁은 어차피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 
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의 주 관심은 인도와 차나다에 있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식민지들도 <7년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미 프랑스와 영국간의 쟁탈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대(對)오스트리 
아 군사원조는 처음에는 차관공여에 국한되어 있었다. 러시아를 동맹관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펼요했으나 오스트리아의 재정상태로서 
는 독자적인 해결이 볼가능했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카우니츠 백작의 
위대한 외교적 엽적은， 프랑스와의 합의를 1년 후 군사협약으로 전환시켰으 
며， 프랑스로 하여금 제2의 독일 열강의 부상을 유럽대륙에서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6년 동안이나 오스트리아를 도와서 전쟁을 수행케 만든 
사실에 있다. 프랑스가 유럽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의 독일， 즉 
프로이센의 대국화를 바라보고만 볼 리가 없을 것이라는 프랑스의 심리를 오 
스트리아가 역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를 동맹국으로 만든 것보다 더 큰 카우니츠의 업적은 - 언 
급했듯이 - 오스트리아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러시아를 오로지 오스 
트리아의 국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편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국경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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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기에는 물론 카타리나 2세의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도 큰 몫을 했다. 표트르 3세(172.8-1762)는 엘리자베스 황제의 승계자의 자격 
으로 러시아로 귀환한 1742년 이전까지는 독일제국 소속인 흘슈타인-고토르 
프 Holst잉n-Gottorl의 공작이었었다. 그는 홀슈타인-고토르프의 공작 카알 
프리드리히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1672-1n:i)의 딸인 안나 피트로브나 사 
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1739년 이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흘슈타인-고토르프 
공작령을 통치하다가 1742년 황태자의 자격으로 외할아버지 표트르 1세의 나 
라 러시아로 소환된다. 1745년 후일 카타리나 깡11 (1762-1~)가 된 아내와 결 
혼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여 애초부터 순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표트르 3세는 홀슈타인 공국을 통 
치하던 시절부터 -홀슈타인-고토르프 공작 시기의 독일식 이름은 칼 페터 
울리히이 Karl Pe따 Ulrich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의 강력한 지 
원을 받아 왔었다. 남편에 대한 프리드리히 2세의 총애는 자연히 카타리나로 
하여금 남편과 프리드리히 2세를 통일한 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카우니 
츠 백작은 카타리나 2세의 개인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러시아를 오스트리아 
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베를린까지 진격하여 프리드리히 2세를 항복 직전까지 몰아갔을 때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 러시아의 황제 엘리자베스가 돌연사 한 것이다. 바로 그 
날 친 프로이센 파인 표트르 3세가 러시아의 황제에 등극하고 서둘러 프로이 
센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오스트리아와의 <7년 전쟁〉 
동맹관계를 청산해 버린다. 남편과 프리드리히 2세를 동시에 증오한 카타리 
나 2세의 추종 세력들로 구성된 일단의 장교들이 171없년 7월 9일 쿠테타를 
일으켜 카타리나 2세를 새로운 러시아의 황제로 추대하고 표트르 3세는 7월 
18일 의문의 죽임을 당한다. 표트르 3세의 재위기간은 1762년 1월부터 7월까 
지 6개월에 불과했다. 남편이 황제로서 러시아를 지배하는 한 벗어나지 못할 
친 프로이센 노선 내지는 프로이센 종속의 가능성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카타리나 2세의 의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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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니폴레옹 침략전쟁과 독·독 갈등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유럽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영토 
확장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시기라는 특징을 가진다. 오스트리아는 영국 
다음으로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그 어느 유럽국가보다도 오래 치른 나라이었 
다. 혁명 프랑스 군대의 광분을 처음으로 감지하기 시작한 국가 역시 오스트 
리아이었다. rm년 4월 :l)일 지롱드파의 재촉으로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 
를 향해 선전포고함으로써 시작된 유럽의 전쟁은 -간헐적인 휴전기간을 무 
시한다면 1813년 해방전쟁에서 오스트리아 • 러시아 · 프로이센 동맹군에 
의해 나폴레옹 군대가 독일어권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 :l)여 년 
동안이나 지루하게 지속되었다. 대혁명 이후 유럽의 최대 군사강국으로 부상 
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위시하여 프로이센과 러시아 그리 
고 영국 등은 4차에 걸친 군사동맹을 국가 간의 현안과 국익을 고려하여 그 
때 그때마다 파트너를 바꾸어가며 결성하여 프랑스에 대항한다. 이틀 동맹국 
들이 수행한 대 프랑스전쟁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동맹전쟁이라고 하며 <1차 
동맹전쟁>(17m-1염끼과 <2차 동맹전쟁>(17없一1없)을 합쳐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고도 부르며 <3차 동맹전쟁>(1005)과 <4차 동맹전쟁>(11rn-lam 
은 <나폴레옹 전쟁>이라고도 기술한다. 
17m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하자 프로이센과 사르디니아가 즉 
각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침공에 대항한다. 1793년 봄에는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가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고 나섬으로써 〈제1 
차 동맹〉이 완성된다. 우여곡절 끝에 한편으로는 동맹 내부에 대립관계가 형 
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병(散兵)전술을 도입한 프랑스군의 탁월한 
전략으로 1깨4년 프랑스군은 대승을 거둔다. 결국 프로이센은 1']g)년 4월 5 
일 스위스 바젤에서 프랑스와 단독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전쟁에서 발을 
뺀다.<바젤 평화조약〉 체결로 프랑스는 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자 
연 국경선〉을 프로이센으로부터 인정받음과 동시에 라인강 좌안(左뿜)지역을 
그들의 영토에 편입시킨다. 프로이센은 라인강 좌측의 독일제국 영토가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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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편입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마인 선(線)>1이 이북의 독일제국 
영토를 중립화시키는 데 성공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후일의 <두개의 독일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포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인강 좌안의 프랑스 
국경 쪽 영토는 프로이센이 아닌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었 
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마인 선〉은 북독과 남독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했으며， 1IDJ년까지는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독일제국의 황 
제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계선 이북지역을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프로이센으로서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지난다. 
1871년 독일제국의 통일과 더불어 <두개의 독일문제〉가 극복되기까지 마인 
강 이북의 22개 군소 국가들과 자유시를 엮어서 〈북독일연방>을 일구어 낸 
것도 통일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한 프로이센의 정치 외교적 성공이었다. 오 
스트리아의 직접적 영향권이었던 마인강 이남의 남독일 국가들의 〈북독일연 
방〉 합류는 독불 전쟁(1870-1871) 개전 초기였던 1870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남독일국가들의 <북독일연방〉 가입은 수개월 후로 박두한 독일통일의 최신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개의 독일〉이 나누었던 전쟁의 부담을 이제 혼자 떠안게 된 오스트리 
아는 군사적 천재인 청년 나폴레옹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17%년 봄부터 프 
랑스군대를 지휘한 나폴레옹은 북이탈리아와 토스카나 Tos없na에서 오스트 
리아 군에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슈타이어마르크 Stei없nark주(州) 깊숙한 
지역까지 진격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프랑스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1797 
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의 광업도시 레오벤 따밟1에서 예비평화회담을 가 
10) 19세기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 의해 세력이 양분된 〈양독체저WLμlismus>를 웅 
호하는 국가도 있었고， 남독의 중소제후국들에 의해 주창된 ι3독 체처I/Trias>론도 주 
목을 끌었다. 양독 체제 사상에 의하면 독일은 마인강 북쪽의 프로이센 영향권과 남쪽 
의 오스트리아 영향권으로 나뉘었다. 1867년 창설된 〈북독일연방〉의 남쪽 국정을 마 
인선 M때피띠e선(線)으로 한 것은 오스트리아를 의식한， 즉 양독 체제 Dualismus를 
고려한 때문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북독일연방의 확대를 염려하여 남독일연방의 
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프랑스의 나폴레용 3세에 대한 일종의 양보이었고 -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반(反)프로이센 정서가 강한 남독의 분립주의 Paπiku1arismus 
에 대한 고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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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6개월 후인 1797년 10월 17일 이탈리아의 캄포 포르미오 ÛIrrJIX) Fonnio 
에서 평화조약에 조인함으로써 <1차 동맹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난다. 오 
스트리아는 1ílli년 이후 프랑스가 점령해 버린 바젤Ba않l에서 안더나흐 
An뼈1ach에 이르는 라인강 좌안 지역을 프랑스에 양도한 것에 동의해야 
했다. 안더나흐는 〈빈 회의〉의 결과로 1815년 다시 〈독일연방 I농따scher 
Bund>의 영토로 환원될 때까지 프랑스가 소유했다. 그밖에도 오스트리아는 
벨기에와 밀라노를 프랑스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유고 영토인 달마치 
아 DaIrnatien와 이스트리아 Istrien 반도 그리고 베네치아 Ver뼈en공국11)을 
획득한다. 이로써 베네치아 공국은 1797년 프랑스 군대가 마지막 총독을 강 
압적으로 퇴위시키면서 천년 역사를 마감하였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합병 
되어 1쨌년 이탈리아에 반환될 때까지 합스부르크 제국의 관할 하에 놓인다. 
오스트리아가 영국， 러시아 터키， 포르투갈， 나폴리 등의 국가들과 동맹체 
를 결성한 것은 프랑스의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여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에 
위성 공화국을 건설하고 심지어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까지 감행한 1m 
년의 일이었다. 이집트의 이부키르 Ab뼈r만(灣)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지휘 
하는 영국함대의 습격음 받아 나폴레옹의 군대가 크게 패하기도 했지만， 유 
럽대륙에서의 힘의 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만큼의 상승세를 꺾어야 할 필요성 
을 독일제국은 당연히 느꼈을 것이다. 독일황제 겸 오스트리아황제였던 프란 
츠 2세 휘하의 독일제국 군대는 개전과 더불어 벌어진 몇몇 전투에서 나폴레 
옹 침략군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1793년 3월 21일 오스트라흐 Ostrach 전 
투와 3월 25일 슈토크아흐 Stockach 전투 6월 4일 취리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Lombardei와 피에몬트 Pierrmt를 프랑스의 
수중에서 탈환한다. 
그 사이에 1797년 12월 9일부터 1꺼)j년 4월 z3일까지 캄포 포르미오 평화 
회담의 후속회담 성격을 띈 〈라슈타트 Rastatt 평화회담〉이 전쟁재발로 인 
해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된다. 독일제국은 라인강 좌안 지역을 프랑스에 양도 
11) 포 PO강 이북의 북이탈리아. 수도 베니스 Ven때ig와 군항 트리에스트 Triest가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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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지역에 영지를 가지고 있던 복일제국 소속 세속제후들의 재산상 
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제국직할시와 성직제후들이 소유한 봉토를 국유 
화하는 조치를 대내적으로 취한 것이 라슈타트 회담이 가져다 준 회담의 간 
접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개전 초기 전투에서 거둔 일련의 승 
리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와 그 동맹군은 대 프랑스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적 
수가 되지 못했다. 동맹국들간의 전쟁수행의 목표설정이 다르기도 했지만， 특 
히 1799년 9월 26일과 'lJ일 양일간 취리히 근교에서 벌어진 두 번째 전투에 
서 패배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동맹탈퇴를 선언해 버렸 
다. 다른 한편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귀환한 1799년 11월 이후 발생한 
전투에서도 프랑스군은 연승가도를 달렸다. 1lID년 6월에는 마랭고 Mar벼go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오스트리아 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부 이탈리아를 빼 
앗고， 12월에는 남부 독일로 진격하여 뭔헨을 점령한다. 뭔헨이 나폴레옹 군 
대의 수중에 들어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와 평화협상의 
테이블에 앉는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외상 겸 수상이었던 투구트 Thugut 남 
작(17:})-1818)은13) 프로이센과 프랑스를 배척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었 
12) 1795년 <Basel 평화조양， 1797년 <Campo Formio 평화조뿌， 1얘7-99년 <Ras따tt 
평화조Qþ과 1801년 <Lunéville 평화조Qþ 제7조는 프랑스에 양도된 라인강 좌안 지 
역의 영지에 대해 〈교회재산국유화 Säku/ai있tiα1>와 〈제국직속에서 제후직속으로의 
관할이전 Mediatisierung>을 통해 라인강 우안 지역의 세속 영토를 보상해주려고 1801 
년 10월 2일 제국의회는 마인츠? 작센， 브란덴부르크， 봐멘， 바이에른 등 5선제후， 뷔르 
템베르크 공작， 헤센 방백， 독일기사단 방백의 전권 대리인들에게 손실 보전 계획을 결 
의하게 하였으니，<독일제국대표자회의결의 R잉chsd뼈utationshauptsc비Uß>가 그것 
이었다. <독일제국대표자화의결의〉에 의해 재산이 국유화고 황제직속에서 봉건영주 
직속으로 관할이 이전된 제후국은: 1개 세속 선제후국과 2개 성직 선제후국(Kurpfalz， 
Kurköln, Kurtrier), 19개 제국직속주교구， 44개 제국직속대수도원， 41개 제국직속도시 
등이었는데， 지배권뿐 아니라 재산권도 공히 세속 제후국의 소유로 념겨짐으로써， 결과 
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최대 규모의 독일제국 영토 재편과 프랑스에 종속도가 덜한 
중부제후국의 형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13) Johann Amadeus Franz de Paula Freih밍T von Thugut(1736-1818): 1794년 Kau띠tz 
의 후임 수상에 임명됨. 프랑스 대혁명으로 프랑스 소재 재산을 상실한 것 때문에 나 
폴레웅을 적대시했던 그는 <Rastatt 평화회담〉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제2차 
동맹전쟁〉 때 러시아의 지원올 엽고 대 프랑스 전쟁을 수행했으나 1799년 러시아가 
Q^E리야와의 문샤도뱃욕 탕퇴하게 해 패꺼응 자초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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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연유로 해서 협상의 적기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1뼈년 12월 3일 뭔헨 근 
교의 에버스베르크 다꼈sb:맹 전투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하자 황제 프란츠 2 
세는 그해 성탄절 날 투구트 수상을 전격 해임한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당사국으로 한 〈뤼네벌 Luné때1e 평화협정〉은 다음 해 2월 9일에 체결되고1 
뒤이어 프랑스는 나폴리， 포르투갈， 러시。h 터키와도 평화협정을 맺는다. 휘 
네빌 평화협정의 골자는 나폴레옹이 프랑스 공화정의 형식을 모방해 점령지 
에 세운 네덜란드의 바타비아 공화국 Bata띠sche Repub뻐(171J)-1뼈)， 스 
위스의 헬베치아 공화국 Helve않he R없lblikü ílli-1짧)， 그리고 제노바 만 
(灣)의 리구리아 공화국 Repubblica μgure(l797- ) 등- 위성공화국을 오스 
트리아가 승인할 것과 <캄포 포르미오 협정〉의 재확인이었다. 라인강 좌안 
지역을 점령하고 난 후 가진 첫 평화회담이었던 캄포 포르미오 회담(797)에 
서 바젤과 안더나흐를 연결하는 지역의 자국편입을 인정받은 이 후 열린 라 
슈타트 회담(1797-179J)과 뤼네빌 회담(1001)에서도 이 지역의 영토권 승인문 
제가 또 다시 회담의 주제로 오른 것을 보면 프랑스가 이 지역에 대한 주권 
행사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주축이 
되어 프랑스와 벌인 〈제2차 동맹전쟁〉은 뤼네빌 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종전 
이 되었으나， 동맹체의 또 하나의 중심국가인 영국과 프랑스간에는 1없년 3 
월 'lJ일 〈아미앵 Amiens 평화협정〉이 따로 체결된다. 그러나 영국군이 점령 
한 지중해의 몰타 뼈1ta 섬에서 철수를 거부하고， 나폴레옹도 이탈리아와 스 
위스와 네덜란드에 위성국가를 건설하는 등 쌍방이 모두 아미앵 평화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간의 〈프랑스 혁명전쟁〉의 연장전쟁은 유럽 
대륙에서 진행된 그것과는 양상을 달리하였으니，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 
만 그것은 해외 민지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차 동맹전쟁〉은 1짧년에 일어나 그 해에 종전된다. 이 전쟁은 영국 
이 동맹체의 핵이 되어 프랑스의 패권주의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행된 전쟁이 
지만 오스트리아에게는 영토상의 변경을 가져다 준 전쟁으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유럽대륙의 힘의 균형을 부활시키기 위해 1æ5년 4월 11일 러시아와 
8월 9일에는 오스트리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한다. 한 펀 스웨덴은 이미 1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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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에 영국과， 1roJ년 1월에는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프 
로이센은 중립을 견지한 대가로， 1003년 군합국의 형식을 취해 프랑스가 자 
국에 합병한 하노버 선제후국을 프랑스로부터 1년캔1roJ-1ffi)) 양여 받는다. 
프로이센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먼 훗날의 〈북독일 연방>(1쨌)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통일을 겨냥한 외교적 제스처였던 것을 오스트리아는 인지 
하지 못했다. 
1roJ년 나폴레옹은 바벤，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등 남독일 선제후국들의 
지원을 업고 오스트리아 군대를 공격하여 마크 Karl Fli잉herr von Mack남작 
이 지휘하는 오스트리아 육군을 10월 19일 울름 ulm 전투에서 항복시키고， 
여세를 몰아 11월 13일 빈을 점령해 버린다. 그리고 12월 2일 봐벤의 아우스 
터리츠 Aus따litz에서 나폴레옹 1세의 군대는 오스트리아 황제 겸 독일제국 
의 황제이기도 한 프란츠 2세의14) 군대와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1세의 군 
대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준다. 역사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상 
대로 프랑스가 별인 이 전투를 가리켜 <삼왕전 DI1삶때앞sc버acht>이라고 
기술한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1쨌년 12월 m일 프레스부르크 Preßburg 
(체코명， 브라티스라바 Bratislava)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끝낸다. 
오스트리아는 1797년 〈캄포 포르미오 평화조약〉으로 획득했던 베네치아와 
이스트리아와 달마치아를 이탈리아에게 넘겨주고， 오스트리아 서북쪽에 가지 
고 있던 변방지역 영토를 바이에른과 바덴과 뷔르템베르크에 양도해야 했다. 
그 밖에도 티롤 Tirol과 포어아를베르크 Vorarlberg와 주교구(主敎區)들인 브 
릭센 Brixen, 트리에스트1 아이히슈테트 Fichs때t， 파사우 뻐ssau를 바이에른 
에 넘기고， 토스카나의 페어디난트 3세로부터 선제후국 잘츠부르크를 양도받 
아 오스트리아 영토에 편입시킨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슈바르츠발트 
Schwarzwald 남쪽을 위시하여 현재의 바이에른과 바덴과 뷔르템베르크에 가 
지고 있던 영토를 모두 상실한다. 그 밖에도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에서 
14) 신성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 프란츠 2세는 1804년 8월 11일 오스트리아 초대 세습황제 
에 등극하여 프란츠 1세로 불린다. 그 후 한 달도 채 아니 되어 12월 2일 제1 집정관 보 
나파르트 나폴레옹도 교황 입회 하에 황제의 위에 오름으로써 나폴레옹 1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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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이탈리아 왕위를 관리하는 권한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엘베 Elbe 
강 서남쪽 지역의 프랑스 위성제후국 군(群)을 리드할 바이에른 선제후와 뷔 
르템베를크 선제후의 왕 승격을 프란츠 2세 황제로 하여금 허락하게 만들었 
다.15) 
남(南)독일에서의 오스트리아의 영토 상실은 -광의의 의미에서 살펴보면 
- 향후 유럽대륙의 판도 변화에 대한 예고이었다. 그것은 두 독일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엄연히 존재해 온 양국간의 원초적 갈등의 결과이었으며， 동시 
에 그 해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의 
미에서 볼 때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은16)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라인동 
맹 뻐려nbtmd>을 결성케 한 원인을 제공해 주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가 겸 
직해 온 독일황제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7) 그도 그럴 
것이 〈제3차 동맹전쟁〉은 개전 초기부터 남독일을 사실상 대표핸 3선제후 
국(바이에른， 뷔르랩베르크， 바벤)들이 나폴레옹 1세를 지원한데다개 종전 후 
맺은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들 3선제후국들이 오스트리아로부터 영토를 할양 
받도록 나폴레옹이 문서상으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 
아간에 <1차 동맹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7ffi년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단 
독 강화조약을 바젤 Basel에서 체결해 친(親)프랑스 노선으로 선회한 바 이 
는 곧 〈라인동맹〉의 결성을 묵인하고 독일제국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라인동맹〉이 반민족적 프랑스 위성국가집단이었다는 비 
15) 1iffi년 12월 m일 조인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 
제8조는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Tirol, Vorarl밟g， μ때au둥을 바이에른에，E!ψ19엠， 
Mur빼때ngen， lli어lingeπ Mengen, S없19au둥의 도나우 도시들과 Hohenber용， 
Villingen, B띠m뼈gen 동을 뷔르템베르크에게， 그리고 바덴에게는 Breisgau, or뼈mll， 
Konstanz 둥올 할양하게 만옮으로써， 프랑스는 〈라인동맹〉 가입국들의 영토확장을 도 
왔다. 
16) 프레스부르크 평화조약으로 오스트리아는 남독과 이탈리아에서의 기반을 상실하고 독 
일제국 해체의 전단계를 초래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제노바에 세운 위성공 
화국 이외에도 나폴레옹 1세는 바티칸은 Römische Rφublik으로(1798)， 나폴리는 
P와theo따sche Repub바(1799)으로 선포했다. 
17) 1800년 7월 12일 라인동맹 규약에 초기 167ß 가입국이 서명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6일 독일제국 황제 프란츠 2세는 신성로마제국의 해체를 선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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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남독일 지역을 독일제국 황제， 즉 오스트리아 황제의 영향권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장래의 〈북독일연방>(1쨌)의 성으로 이어지는 통일작업의 
불가피한 수순 밟기이었다는 평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그 5년 후 독일의 
통일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프로이센은 남독이 프랑스의 영향권 
안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헥명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라인강 좌안 
지역을 일찌감치 차지한 후에도 프랑스가 끊임없이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국제적으로 승인 받으려고 애쓴 것은， 라인강이라는 〈자연 국경선〉을 프랑 
스의 동쪽 국경선으로 보장받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프로이센 
이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제3차 동맹〉전쟁 
에서 프로이센이 중립적 태도 내지는 친 프랑스적 태도를 견지한 이유는 명 
약관화해진다. 
그러나 프로이센에게 양여 한바 있는 하노벼의 통치권을 나폴레옹이 영국 
에게 넘기고 라인강변의 안스바하와 바이에른의 바이로이트를 점령해 버리자 
프로이센은 친 나폴레옹 외교노선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남 
독을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프랑스에게 전달한다. 그것은 프랑스가 프로이센 
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프로이센을 오스트리아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제국 소속 선제후국 하노버에 대한 통치권을 한시적으로 프로 
이센에게 양여한 지 1년이 될까 말까한 1ffi)년 9월 6일의 일이었다. 프로이 
센의 최후통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는 일로 튀링엔 Th퍼ngen으로 
진격해 들어간다.10월 10일 자알펠트 Saalfeld에서 처음으로 프랑스군과 접 
전한 후 10월 14일 예나 J없a전투와 아우어슈테트 Auers뼈t 전투에서 프로 
이센의 주력부대는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완패를 당한다. 이사이에 프로이센 
과 상호방위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선제후국 작센은 프랑스와 단독 강화조약 
을 체결하고 동맹 탈퇴를 선언한다. 나폴레옹은 마침내 프로이센의 수도 베 
를린 침공에 성공하고， 영국을 평화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대륙봉쇄령 
없뼈1et1떠lSIETe>을 선포한다. 
동프로이센으로 피신한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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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얻어 전쟁을 속행한다. 동프로이센은 지금은 러시아와 폴란드에 속하 
지만 1945년까지는 프로이센의 주로서 수도는 동프로이센의 문화 및 경제 중 
심지이며 칸트의 고향이기도 한 콰니히스베르크 Königsærg였다. 1007년 2월 
초 동프로이센까지 진격하여 프로이시쉬 아일라우 Preußisch Eylau(지금의 
러시아 땅인 바그라티오노퍼스크 Bagrationowsk)에서 프로이센과 벌인 전투 
에서 이렇다할 전과가 없었던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을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 
려고 시도하지만 러시아와 프로이센은 4월 aJ일 상호 군사동맹 체결로 맞대 
응 한다.6월 14일 프리트란트 Fri어lar띠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크게 패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는 군부내의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의 압력을 받아 
나폴레옹이 제의한 평화협%벼l 응한다. 1007년 7월 7일 동프로이센의 틸지트 
Tilsit(1945년 이후 러시아의 사비예츠크Sowetsk)에서 프랑스와 러시아간에 
평화협정이， 7월 9일에는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평화협정이 각각 체결되어 
전쟁이 종식되는데， 18ffi년부터 1007년까지의 이 전쟁을 〈제4차 동맹전쟁〉이 
라고 한다. 한 편으로는 프랑강} 라인동맹의 결성을 파리에서 완성시키면서， 
또 한 편으로는 프로이센을 침공했던 전쟁이다. 부언하자면 나폴레옹의 러시 
아 침공은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에 참여를 거부한 때문이었다. 
〈틸지트 평화협정>의 체결로 러시아는 추락 직전의 프로이센의 국운을 구 
해 주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자동적으로 대륙봉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프랑스와 영국간의 평화회담을 주선해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되었다. 프로이센 역시 프랑스가 영국을 겨냥하여 선포한 대륙봉쇄에 참여를 
강요받았으며， 엘베강 서쪽 땅을 잃음으로써 제2급 강대국으로 전락해야 했 
다. 나폴레옹 1세는 1007년 라인강과 엘베강 사이에 베스트팔렌 Wesφ뼈len 
왕국(수도: 카셀)을 새로이 건설하여 자신의 동생 제롬 Jérôræ 밟뼈rte으 
로 하여금 통치케 했다 프로이센이 엘베강 서쪽에 가지고 있던 땅은 모두 
베스트팔렌 왕국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베스트팔렌 왕국은 1813년까지 프랑 
스의 지배하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분할로 프로이센의 몫이 되었 
던 지역에는 나폴레옹의 지원을 받은 또 하나의 위성국가인 바르샤우 공국이 
설립되고， 단치히(폴란드의 그다니스크)는 자유시가 되었다. 프로이센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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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코트부스 rutbus는 작센과 프랑스가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작센에 
게 양도되었다. 
VI I. 신성로마제국의 해체와 티롤 해방전쟁 
17ffi년에서 rm년까지 독일제국의 황제였던 요제프 2세는 세손을 생산하 
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그때까지 토스카나의 공작이었던 그의 동생 레오 
폴트 2세(1747-1792)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나 2년 후인 1792년에 요절하고， 
그의 아들 프란츠 2세(17613-1835)가 독일황제로 등극한다. 1im년 이후 프란 
츠 2세는 나폴레옹 1세가 신성로마제국을 와해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제국 
을 설립하려는 음모를 공공연히 꾀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신성로마제국은 -
즉 독일제국은- 와해 직전에 와 있었다. 제국의 제후들이 제국의 적과 연합 
하여 〈라인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에 라인동맹 소속 국가들을 독일제국의 
우산 밖으로 끌어내어 프랑스의 지배체제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서 ÓJ독(兩 
獨)체제에 의해 운영되어 온 독일제국을 와해시키려는 것이 나폴레옹의 목표 
이었기 때문이다. 프란츠 2세는 황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나폴레옹에 대적 
하기 위해 1004년 8월 11일 오스트리아를 황제국으로 선포하고 프란츠 1세 
황제로서18) 오스트리아의 첫 세습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같은 해 12월 2일 
그때까지 제1 집정관이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교황 비오 7세를 입회시 
킨 가운데 스스로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고 자신을 나폴레옹 1세 황제라 칭한 
다. 프란츠 2세가 독일황제의 자격으로 1mì년 신성로마제국의 소멸을 전격 
선언한 것은 〈라인동맹〉의 결성과 더불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노 
리는 나폴레옹 1세의 계략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인 동맹〉의 헌법은 프랑스의 맹방으로서의 의무조항을 가입국 제후들 
에게 강요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나폴레옹이 유럽대륙을 공략하기 
18) 1004년부터 11뼈년까지 그는 이중황제이었다. 다시 말해 독일제국， 즉 신성로마제국 황 
제(프란츠 2세)와 오스트리아 황제(프란츠 l세)를 겸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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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출병을 할 때 라인 동맹 소속 국가는 병력분담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었다. 1812년 6월 24일 현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메벨 M얹εl강을 건념으로써 
시작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동원된 ro만 대군 중 프랑스의 자체병력 
은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라인 동맹국가들에서 정발된 병사 
들과 점령지에서 강제 동원된 청년들이었다. 1roJ년 나폴레옹과의 대결에서 
프로이센이 완패한 이후 1쨌년까지 라인동맹에 가입한 국가는 남부독일의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멘， 뷔르츠부르크와 작센등의 중부독일과 북부독 
일의 거의 모든 군소 제후국들이었다. 라인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독일 국가 
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라아를 제외하면 멘마크 왕이 공작을 겸했던 홀슈타인 
Hols따n과 스혜 덴 왕이 공작을 겸했던 폼메른 VOI'(X)mrrεm 뿐이었다. 드레 
스덴을 점령한 나폴레옹 군대에 대한 오스트리아 • 프로이센 • 러시아 3국 연 
합군의 포위공격이 한창이던 1813년 10월 〈라인동맹〉은 드디어 해체되고 소 
속국가들은 3국 동맹에 합류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001년 〈뤼네빌 평화협정〉에 따라 라인강 좌안지역이 
프랑스에 양도됨으로써 영지를 상실한 해당지역의 제후들을 보상해 주기 위 
해 독일제국의회는 선제후국 마인츠， 봐벤， 작센， 브란멘부르크， 팔츠-바이에 
른， 독일 기사단， 뷔르템베르크， 헤센 카셀의 대표들로 구성된 독일제국의회 
대표단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1002년 프랑스와 러시아간에 체결된 평화조약 
(제2차 동맹전쟁)의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독일제국의 관할영토를 재편하기 
위한 법률수정， 특히 교회법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영지를 앓게 된 
세속제후들을 보상하기 위해 성직 제후들이 관할한 영토와 독일 기사단과 
요한 기사단(몰타 기사단) 그리고 선제후국 마인츠 대주교구만 제외하고 
기타 모든 교회재산의 국유화 조치를 의결하였으니， 1없년의 이 결의를 가 
리켜 〈독일제국대표자회의결의 R잉chsdeputationshauptsc삐빼〉라고 한다.19) 
교회재산의 국유화와 더불어 아욱스부르크， 므레벤， 프랑크푸르트1 함부르크， 
뤼베크， 뉘른베트크를 제외한 모든 제국직할시는 독일제국황제 직할에서 해 
당지역 제후의 관할로 옮겨졌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주교구였던 브릭센과 
19)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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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엔트를 획득하고， 뷔르츠부르크 공국과의 교환조건으로 토스카나의 공작 
페어디난트 3세( 17ffi-18M)로부터 선제후국 잘츠부르크를 획득한다". 1없년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잘츠부르크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역사적인 해이었다. 
프란츠 2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에 즉위한 1792년부터 〈베스트팔렌 평화 
회담>(1648) 이후 두 번째의 대규모 유럽 평화회담이었던 1814년의 〈빈 회 
의> 개막 직전까지 지속된， 유럽 동맹국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벌인 〈동맹전 
쟁〉 중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간의 전쟁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은 오스트 
리아와 프로이센간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의 남서부 
지역이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에서 프랑스 그것으로 옮겨간 것은 프로이센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01 다". 1ffiS년 11월 영국， 러시아 스웨멘과 동맹을 결성 
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및 프랑스와 군사동맹을 체결한 바이에른과 뷔르템 
베르크와 바댄 등의 독일제국 소속 제후국들의20) 침공에 대항해서 싸울 충분 
한 전력을 갖춘 것으로 오판했던 듯하다. 울름 ulrn에서 나폴레옹 군대의 포 
위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군대는 항복을 했다.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이자 합 
스부르크가의 본거지인 빈 Wien 마저 적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다. 나폴레 
옹은 18꺼년 5월 13일 오스트리아 황실이 하절기에 이용하는 쉰브룬 궁에 입 
주한다.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한 후 수도를 탈환하기 위한 오스트리아인의 
노력은 처절했다. 같은 달 21일과 22일 현재 빈 시(市) 제22구에 속한 아스펀 
Asp:m과 에스링 딩3뻐g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 때까지 무패의 나폴레옹 1 
세의 군대는 카알 없rl 대공이21) 진두지휘한 오스트리아군에게 크게 패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군의 승전은 단발에 그치고 만다. 계속해서 모라비아로 진 
격해 들어간 나폴레옹 1세는 자신의 황제 즉위 1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인 
20) 프랑스는 1800년 7월 12일 독일 남서부 지역의 16개 독일제국 소속 제후국뜰과 〈라인 
동맹〉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사전 작업으로 〈라인동맹〉을 주도할 바이에른(1뼈년 8 
월 5일<Boge띠lilusen 조약>)과 바덴WU)년 9월 5일， <Baden-Baden 조약>)과 뷔 
르템베르크(18a)년 10월 5일， <Ludwigsburg 조약>)와는 상호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21) Karl 대공(177l -1847)은 레오폴트 2세의 2남이며， Joh뻐n 대공(17'&-1859)은 동생이고， 
큰형이 프란츠 1세 황제이었다. 요한 대공은 1없8년 6월 24일 프랑크푸르트 혁명의회에 
의해 독일제국 섭정자로 선출되어 1849년 12월 20일까지 그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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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fiS년 12월 2일 모라비아의 소도시 o내스터리츠에서 벌어진 소위 〈삼제전 
(三帝戰)>에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와 러시아의 알렉산더 1세의 연합군 
에 대승을 거둔다. 프란츠 2세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하고， 그 해 12월 m일 프레스부르크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프랑스 측의 평화 
안에 서명한다. 이듬해인 1ffiJ년 7월 12일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를 앞세 
워 〈라인동맹〉을 결성시킨 나폴레옹은 프란츠 2세에게 독일황제， 즉 신성로 
마제국황제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프란츠 2세는 황제직을 물러나면서 
신성로마제국의 법적인 소멸을 선언해 버린다. 이로서 1짧년 이후 합스부르 
크가에서 황제를 배출한 신성로마제국은 역사의 장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합 
스부르크가에서 나옹 첫 황제는 아헨에서 대관식을 가졌던 루돌프 1세 이었 
다. 루돌프 l세는 동시에 합스부르크 왕조의 시조이기도 하다. 
〈프레스부르크 평화회담〉 이후 카알 대공은 오스트리아 육군의 철저한 재 
편성에 착수하지만， 다음번의 대 나폴레옹 전쟁은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시작 
된다. 티롤은 1웠년 이후 오스트리아 영토이었다. 풍광。l 빼어난 산악지역이 
며 유럽의 동(동유럽)， 서(프랑스)， 남(이탈리아)， 북(독일)을 연결해 주는 교점 
(交點)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보배 중의 보배이며 합스부 
르크 왕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여 옹 지역이다. 그런 티롤인데， 프레 
스부르크 평화조약에 포함된 조건 중에서 오스트리아로서는 용인하기 힘든 고 
통스러운 조건이 끼어 있었으니 그것은 티롤을 오스트리아 영토에서 분리시 
켜 프랑스의 위성왕국 바이에른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티롤에서 
광범한 주민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소요사태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속속 빈의 황실에 보고되었다. 프랑스의 영향권을 벗어나려는 
티롤 독립운동의 배후 추진 세력은 황제 프란츠 1세의 동생 요한 Johann 대공 
이었다" 1쨌년 말 남(南) 티롤 출신의 식당 경영인 안드레아스 호퍼 Anr얹S 
Hofer(1767-181O)라는 사람이 빈으로 와서 대규모 봉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 
원을 요청한다. 티롤 독립군들은 1&꺼년 3월 12일에 전투준비를 갖추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가다라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원정군대는 4월 
이 되어서야 전투준비를 완료한다 중앙정부의 원정군이 약속된 일자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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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지만 티롤의 봉기는 계획대로 일어난다. 바이에른 점령군부대와 점 
령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으로 달려 온 프랑스군 부대는 티롤 독립군에 의해 
격퇴 당한다. 마침내 이들은 11m년 4월 12일 인스브루크 Innsbruck 근교의 
이웹sel 산기숨에서 티롤 독립군에게 항복한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독으로 출정한 오스트리아 황제군은 후퇴를 하기 시작하고 
티롤은 프랑스와 바이에른 연합군의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만다. 나폴레옹은 직 
접 주력부대를 이끌고 빈으로 침공해 들어간다. 
42세의 시민계급 출신의 안드레아스 호퍼가 선봉장이었던 티롤 봉기는 독 
엘 해방전쟁의 초기단계로 분류됨으로써 독일어권의 대(對)프랑스 해방 전쟁 
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유독 오스트리아 역사만ò1 11m년의 대(對) 프랑스 
전쟁을 〈제5차 동맹전쟁>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m년 
4월 12일 전투에서 항복 한 후 절치부심 하면서 기회를 노리던 프랑스 · 바 
이에른 연합군은 5월 z}일 티롤 독립군 토벌에 나선다. 이젤 Is리 산기숨에서 
벌인 두 번째의 혈전에서도 이들은 패하여 티롤을 비워주기에 이른다. 두 번 
이나 티롤 독립군에게 수모를 당한 나폴레옹 1세는 7월 중순 르페브르 
François J Lefebvre(17ffi-1EØ)) 총사령관에게 5만의 병사를 지휘케 하여 티 
롤을 재침공토록 하여 무자비한 토별작전을 벌인다. 슈바츠 Schwaz를 포함 
한 여러 지역들이 프랑스군의 방화로 초토화된다. 티롤에 남아 있었던 오스 
트리아 황제군과 관리들은 이미 티롤을 떠나고 없었다. 인스브루크에 사령부 
를 설치한 러패브르 장군은 티롤의 전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 
프스의 계곡으로 진격한 부대는 티롤 독립군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친다. 인 
스브루크 주위의 산악지역도 티톨인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8월 13 
일 티롤 독립군은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진 세 번째 전투에서도 지형에 익숙 
치 못한 프랑스군에 승리를 거둔다. 이 전투는 전 유럽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안드레아스 호퍼는 이제 티롤 독립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 
아 인스부르크의 호프부르크궁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시민계급의 직업에 종 
사하던 그로서는 군사행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핸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 
다. 그는 오직 황제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지금까지 민중봉기를 지휘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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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로부터 티롤을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의 여하한 평화협 
상 제의에도 응해서는 아니 된다는 황제의 명령을 그는 철저히 지켰다. 빈에 
서 평화협상이 시작되었고 티롤은 다시 오스트리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그래서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1m3년 10월 14일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쉰브룬 평화조약〉에 서명한다 
1&E년 7월에 시작된 오스트리아 · 프랑스 비밀회담은 8월 17일 공식 개막 
되어 10월 14일 나폴레옹 군대의 빈 주둔사령부인 원브룬 sc삐oß Schönbnnm 
에서 정식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프랑스 대표 양파니 No~re de 
ch뻐뼈gny와 오스트리아 대표 리히텐슈타인 Liech따lstein이 서명한 전문 18 
조로 구성된 문서에서 오스트리아 황실은 2.cro평방 마일에 해당õ}는 영토와 
$만 주민을 포기해야 했다. 잘츠부르크와 베르히테스가댄 &πht얹ga없1과 
인 Inn강(江) 지역과 하우스루크 없lusruck 삼림지역의 절반을 바이에른에 넘 
겨야 했다. 이탈리아에게는 괴르츠 Görz와 몬팔코네 Monf머cone와 트리에스 
트와 크라인 &따1과 빌라흐 V피ach 등을 내주어야 했다. 크라인， 이스트라아， 
피우메， 트리에스트， 케른텐과 티롤의 일부(서 케른벤과 동 티롤)는 달마치아 
와 합병하여 파리의 프랑스 중앙정부가 직접통치하는 일리리아 왕국으로 독 
립시킨다.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해양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굴욕적 영 
토침탈을 허용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나폴레옹 1세가 패망한 
1814년 오스트리아에 다시 환원된다. 티롤은 세 지역으로 쪼개어 분할된다. 
북 티롤은 바이에른에， 남 티롤은 이탈리아에 각각 할양된다. 크라카우를 포 
함하는 서갈리시아는 1007년에 이미 나폴레옹 1세가 프로이센의 점령지역을 
빼앗아 건설한 위성국가인 바르샤우 대공국에 양도케 만든다. 그 밖에도 오스 
트리아는 〈라인동맹〉 소속 국가들 내에 있는 독일기사단의 폐지를 승인해야 
했다. 나폴레옹은 봉기에 참여한 티롤인들과 포어아를베르크인들에게 일반사 
변을 약속하고， 오스트리아에게 영토의 종주권을 보장했다. 그 대가로 오스트 
리아는 대(對)영국 대륙봉쇄령 Ko뼈1erl때S뼈e에 동참해야 했다. 나폴레옹 
은 또 1개 비밀 조항을 만들어 오스트리아에게 8.;:ro만 프랑의 전쟁배상금을 
부과하고 병 력을 15만으로 제한했다. 1813년 8월 12일의 대(對)프랑스 선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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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더불어 오스트리아를 제2급 강국으로 전락시켰었던 〈쉰브룬 평화조약〉 
은 무효가 되었지만， 1frn년에서 1813년까지 4년여는 오스트리아에게는 굴욕 
적인 시기이었다 
평화조약의 내용에 대한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어 나간다. 과격한 열 
성파들은 또 한 번의 봉기를 준비한다. 파괴되고 약탈당한 티롤을 프랑스 연 
합군의 침공으로부터 수호하고자 모인 이 마지막 지원병들에게서 전과 같은 
일사불란한 단결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1frn년 11월 1일 네 번째 이젤 산 
전투에서 티롤 독립군은 무릎을 꿇는다. 호퍼는 1810년 1월 'lJ일 밀고자의 
고발에 의해 체포된다. 만투아 뼈ntua로 이송된 그는 1810년 2월 때일 나폴 
레옹의 지시로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채 총살된다. 해방전쟁은 1812년 말 
나폴레옹 1세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로 돌아간 후 본격적으로 벌어지지만， 그 
에 앞서 오스트리아의 티롤에서 약 1년간 지속된 안드레아스 호퍼에 의한 티 
롤 해방운동은 독일어권의 대 나폴레옹 항쟁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다. 독 
일이 자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때 1813년의 리이프치히 전투를 상기시 
키듯이， 오스트리아는 티롤인들의 애국적 저항운동을 그 예로 들 때가 많다. 
그러나 안드레스 호퍼는 혁명가는 아니었다. 그의 행동을 지배한 것은 자유 
와 진보의 이념이 아니라 애향심과 카톨릭 정신과 합스부르크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VII I. <빈 회의〉와 〈독일연방〉의 결성 
오스트리아의 국력이 최저점에 도달한 이 시기의 암울한 국제 정치적 배 
경에서도 한 위대한 정치가가 출현하였으니 클레벤스 벤첼 메테르니히 
(1π3-1g꺼)백작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1frn년까지 3년간 파리주재 오 
스트리아 대사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동급의 프랑스 외교관인 나폴 
레옹 1세 하에서 1íW년부터 1007년까지 10년간 외상을 지낸- 탈랑 Charles 
M Talleyrand(1754-1쨌)과 교분을 맺는다.<빈 회의 Wiener Ko맹res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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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에도 패전국 프랑스가 유럽대륙 내에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 
었던 것은 탈랑의 유능한 외교의 덕도 있었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메테르니 
히의 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테르니히는 나폴레옹 1세의 속내와 
프랑스의 정치적 노림수를 읽을 줄 알았던 정치가였다.1003년 말 외상 겸 
수상에 임명되자마자 그는 대 프랑스 유화정책을 펴서 긴장완화를 기하는 데 
주력한다. 때마침 나폴레옹은 얼마 전에 부인 죠세핀과 이혼을 한 터였었다. 
메테르니히는 황제 프란츠 1세의 동의를 얻어내어 공주 마리 루이제 M"arie 
Iρ띠se를 1810년 나폴레옹 1세와 정략결혼을 시킴으로써 시간을 버는 데 성 
공한다. 이 결혼에서 나폴레옹의 유일한 아들이 태어난다. 프랑소아 보나파르 
트 나폴레옹이 정식 이름이고 세습권을 고려하면 나폴레옹 2세 이지만， 오스 
트리아에서는 프란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훗날 봐벤의 라이 
히슈타트 Reichsatdt 공국의 공작의 칭호를 얻는다. 프란츠는 불행한 아이였 
다. 1814년과 1815년 두 번에 걸친 아버지의 실각 이후 어머니의 품을 떠나 
외할아버지가 황제로 있는 빈의 쉰브룬 궁전에서 교육받는다. 1817년에는 상 
속권을 박탈당하고 마치 어린 포로처럼 생활하다가 1832년 21세의 나이에 사 
망한다. 
마리 루이제와 나폴레옹 1세의 결혼을 성사시킨 것이 국내용 유화정책이 
었다면 나폴레옹 1세의 러시아 원정에 오스트리아가 병력을 파견한 것은， 국 
제정치의 얽힘과 설킴의 원칙을 예측한 메테르니히의 외교적 혜안의 덕분이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메테르니히는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부대를 나폴 
레옹 1세의 %만 러시아 원정군에 합류시키는 조처를 취함과 동시에 러시아 
와는 별도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동맹결성을 시도한다. 이 부대는 나폴 
레옹을 따라 러시아까지 원정하여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자국 군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고1 완 
전히 거덜 난 국가재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그 당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시기로 기록될 만큼 통화의 가 
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였다. 1811년의 지폐의 가치는 은이나 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치의 때%에 불과했다. 당시의 지폐는 전쟁의 산물이었다. 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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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에서 지폐가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1762 
년이었다. 
나폴레옹 1세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후 영국과 프로이센은 재빨리 러시 
아와 동맹을 결성했다. 메테르니히는 유럽의 주도권 싸움에 오스트리아의 역 
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메테르니히는 한편으로는 나폴 
레옹을 정전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평화회담의 내용을 나폴레옹이 받아 드리지 아니 할 경우 오스트리아 
는 프로이센과 러시아와 연합하여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 
용의 조약을 이 두 열강과 동시에 체결한다.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메테르니히 
의 제안에 찬성한다. 드레스멘 예비평화회담에서 나폴레옹은 메테르니히의 제 
안에 대해 몇 개의 조항을 인정하지만 1813년 8월 10일 〈프라하 평화회담>에 
서는 예비회담에서의 합의를 번복한다. 그리하여 1813년 8월 12일 선전포고를 
한 후 8월 17일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전쟁에 돌입 
하게 된다. 동맹군의 총사령관은 슈바르첸베르크 Fe!ix Schwarzenberg 후작 
(1π1-1~)이교 그의 참모장은 라데츠키 Jo뻐nn ]. W. Radetzky(1π'6-1짧) 
백작이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오스트리아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고， 특 
히 슈바르첸베르크는 프랑스와 러시아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이 
기도 하며，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도와 파병된 오스트리아군 부대 
의 장을 맡기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라데츠키는 1813년 해방전쟁 중 가장 치 
열한 전투로 유명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혁헥한 전과를 올린 장군으로서 요 
한 슈트라우스가 1848년에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의 모티브를 제공한 장 
본인이다. 해방전쟁의 초기에는 프랑스군이 우세했지만 181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계속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직접 지휘한 프랑스 
군은 오스트리아 • 프로이센 • 러시아 연합군에 의해 섬멸된다. 연합군은 패퇴 
하는 나폴레옹을 추격하여 프랑스로 진격한다. 파리가 점령되고 나폴레옹은 
1814년 4월 11일 퇴위하여 엘바 섬으로 추방된다. 나폴레옹의 패망을 이끌어 
낸 메테르니히의 외교적 수완도 수완이지만， 파리 평화회담에서 연합군 측이 
프랑스에 보여준 거시적 안목과 관용도 메테르니히가 개입한 결과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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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측 대표들은 패전국 프랑스로부터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여하 
한 종류의 전쟁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평화조약체결 2개월 이내에 
유럽의 현안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 
한다는 유보조건을 파리 평화조약의 문건에 포함시켰다. 
1814년 말 전승국인 오스트리아 · 프로이센 • 러시아 • 영국 등 유럽 4강과 
패전국 프랑스의 대표가 각각 대규모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빈에 도착한다. 
이들은 1815년 6월까지 빈에 머물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 구체제로의 복고주 
의와 왕조의 정통주의 그리고 열강들간의 국가적 연대라는 3대 정치적 원칙 
의 기저 위에서 유럽의 정치상황을 <제l차 동맹전쟁〉이 발발한 1792년 이전 
시기로 회복시킨다는 복고정책， 앙시앙 레짐의 옹호정책， 헥명적 이념 혹은 
혁명적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각국 군주들의 공동이해를 도모하는 정책 등을 
논의한다. 
〈빈 회의〉는 유럽의 4강(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을 이사국으 
로 임명하고 의장국으로 오스트리아를， 의장으로는 메테르니히 수상을 만장 
일치로 선출한다. 의장으로 선출된 메테르니히 수상이 회의를 주도하기 위해 
취한 첫 조처는 탈랑 수상에게 4강과 통등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패전국 프 
랑스를 이사국의 반열에 포함시킨 것이다. 오스트리아 국민의 눈에 비친 〈빈 
회의>는 패전국인 프랑스가 승전국가들과 나란히 유럽의 문제를 논의승}는 
위원회에 동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을 것이다. <7년 전쟁〉과 〈바이에 
른 계승전쟁〉에 출정한 바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주재 오스트리아 공사를 역 
임한， 당시 카타리나 2세의 두터운 신임을 누린 바 있는 왕년의 오스트리아 
군 총사령관이자 외교관이었으며 작가로도 활약했던 린느 Charles Jos뼈1 
Ligne 후작의22)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성과는 없다 Le cα19I송S 따lse 
beauc에p. m밍s il ne marche pas"잃)는 약간은 비아냥거림이 내포된 예의 유 
22) 1η5-1814 저술가로도 활동한 린느는 프리드리히 2세， 카타리나 2세， 볼테르， 루소， 괴 
테， 비일란트 둥과 교환한 서신을 후세에 남겼다 린느는 〈빈 회의〉가 개최된 직후인 
1814년 12월 13일 빈에서 사망했다. 
23) Zit. nach Vocell‘a, Geschichte Ös따reichs， S.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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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경구는 〈빈 회의〉의 실제 상황에 완전히 부합한 표현은 아니었다. 왜 
냐 하면 6개월 이상 계속된 회담기간 내내 수없이 개최된 파티와 무도회 덕 
분에 회담은 막후에서 큰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외교는 통상 공식적인 
협상의 테이블에서보다는 막후에서 내밀하게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결실을 가 
져올 때가 많기 때문에 외교관의 개성과 역량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일 것이다. 프랑스가 패전국이면서도 5강의 대열에 서서 자국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탈랑의 외교적인 능력에다가 메테르니히와의 개인적인 친 
분관계가 상승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이지만， 
메테르니허가 패전국 프랑스에게 회의 벽두부터 4강 승전국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것은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국익을 위한 조치이었다". <빈 회의〉에 참 
석한 유럽 각국의 외교사절 중에서 최 고령자여서 외교단장이었던 린느 후작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가 넘쳐흐르는 사람이어서 임종의 자리에서도 오 
스트리아 총사령관의 임종을 지켜볼 한 번 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한 그에게 
빈 회의는 감사하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했던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1세에게는 〈빈 회의〉 
에 참석한 유럽 각국의 사절을 위해 지출되는 일일 비용 5만 굴멘은 실로 막 
대한 액수였으며， 더욱더 고약한 노릇은 이들을 위해 쉰브룬 궁을 비워 주고 
황제와 황실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점이었다. 그 뿐 아니 
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폴레옹 1세에게 출가시킨 프란츠 1세의 딸 마리 
루이제가 이제 어린 아들 라이히슈타트 대공을 데리고 친정에 더부살이를 하 
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만 돌이켜 보아도 황제에 
게는 불쾌하고 굴욕적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황제에게는 바로 친 고 
모인 마리 앙트와네트와 그녀의 남편이자 황제에게는 고모부가 되는 루이 16 
세의 처형(觀~)， 그리고 나서 딸 루이제와 나폴레옹 1세의 반 강제결혼， 그 
직전에 얼어난 일이지만， 곧 사위가 될 나폴레옹 1세가 대군을 앞세워 오스트 
리아 제국의 수도인 빈을 침공해 들어와 쉰브룬 왕궁을 점령했던， 다시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사건， 그리고 이 모든 치욕적인 체험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체험은， 바로 이 나폴레옹이 장래의 장인이 될 독일황제 프란츠 2세(오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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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황제로서는 프란츠 1세)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의 관을 벗으라고 강요했 
던 일이다. 그러니 나폴레옹 군대를 맞아 판판이 패한 숱한 전투들과 그것들 
이 몰고 온 심각한 정치적 결과들에 대해서는 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한 
다는 말인가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네 번이나 결혼을 했으며 그 중 세 번은 
상처(喪쫓)를 당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평소 
에 동경하고 있는 겸소한 생활은커녕 유럽 각국에서 옹 국가원수들을 접대하 
는 호스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쏟아 부은 전쟁경비 때문에 국 
가재정이 위태한데도 회의경비로 매일 5만 굴벤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황 
제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회의 참석자 어느 누구도 여흥을 위 
한 준비부족을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이었다. 러시아 황제는 40일 밤을 연달아 
무도회에서 춤을 추었고， 덴마크 왕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낮에는 프라터에서 별어지는 마상(馬上) 창 시합 과 열병식 
이 있었고， 빈 숲에서는 사냥대회가 개최되었다. 제일 먼저 황제들이 쏘고 나 
면， 왕들의 차례가 된다. 황제들과 왕들의 일제사격에서 살아남은 짐승들은 
욕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왜냐 하면 사냥대회의 프로토콜에 의하면 그 다 
음의 사격은 군소 제후국 영주들의 차례였으니까. 밤에는 합스부르크 황실을 
받들어 모시는 오스트리아의 귀족가문들이 -에스터하치， 팔뛰 뻐뼈， 아우 
어스페르크 Auersp:Tg, 슈바르첸베르크， 롭코비츠 Lobkowitz, 킨스키 Kinsky, 
리히텐슈타인 liechκnstein 개家) 등이 - 그들의 저택을 개방해야 했다. 라 
주몹스키 Rasurmwsky 궁에서는 베토벤이 직접 작곡한 곡이나 베토벤이 직 
접 참가한 실내 음악 연주회가 열렸다. 1815년 1월 l5일에는 황제의 집무실이 
들어 있는 호프부르크의 연회장에서 개최된 음악회에서 베토벤이 자신의 곡 
들을 지휘했다. 이 곳은 바로 1년 전 그의 8번 교향곡이 처음으로 연주되었던 
장소이다. 
시중의 소문과는24) 달리 무도회와 사냥대회와 음악회와 야회(夜會) 석상에 
24) 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여러 가지 종류의 유언비어들이 인 
구에 회자했는데 다음에 소개되는 풍자시귀가 그 예이다. 
러시아의 황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샤랑을 하J프로01센의 왕은 모든 샤람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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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유로이 벌였던 토론과 사적인 대화들이 결실을 맺었다. :m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는 그 중에는 유럽의 5강을 비롯하여 수 
많은 왕국과 군소 제후국들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홍미롭게도 레바논의 왕자 
도 포함되어 있었다. 막후에서 이미 의견일치에 도달한 합의사항을 조약으 
로 서명하는 일 외에는 이렇다할 토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회담이 고착 
상태에 빠져 진척을 보이지 못한 문제가 두 가지 있었다. 그것은 거의 전쟁 
으로 이어질 뻔한 작센과 폴란드의 영토 문제였다. 러시아는 제2차(1793) 및 
제3차(1'795) 폴란드 분할 이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영토가 되어 버린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폴란드의 반환을 요구했고， 프로이센은 1813년 
까지 나폴레옹이 점령하고 있던 작센을 합병하려고 했다. 작센을 유럽지도에 
서 완전히 지워 버리는 것은 프리드리히 2세 이후 프로이센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시켜， 프로이센의 침략정책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격이었다. 프로이센의 영 
토확장 야욕을 프로이센의 요구대로 들어 줄 수 없었던 메테르니히의 프로이 
센 견제 정책은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영국 외상 카슬레 
이 &따t S. Casuπlereagh(17fE→1&깅)와 탈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러시아의 폴란드 땅 요구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영국과 오스트 
리아는 용인할 수가 없었다. 러시아로 하여금 나폴레옹이 세운 프랑스의 위 
성국 바르샤우 대공국을 완전히 합병하도록 허용한다변 인접한 오스트리아령 
갈리시아를 러시아의 영향권에 내맡기게 되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메테르니히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크라카우는 자유시로 남기고 폴란드 
의 Posen과 Thom을 프로이센에게 돌려줌으로써 러시아의 요구를 견제한다. 
프로이센에게는 베스트팔렌 Wes뼈en과 스웨멘령 폼메른 Schwed -Pomræm 
을 할양하는 대신 작센의 북쪽 절반만을 허용한다. 러시아는 나폴레옹이 군 
합국(君合國)의 형식으로 세운 바르샤우 왕국을 획득한다. 자체 헌법을 지니 
해 생각올 하lν덴마크의 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를 하J바이에흔의 왕은 모 
든 샤랑들을 위해 술을 마À1J1/뷔르텀!베르크의 왕은 모든 샤람들을 위해 식샤를 õ-l-는 
더v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제는 모든 샤람들을 위해 계산을 한다 Siehe Ric뼈rd 
Rickett: Ost앉reich. Sein Weg durch die Geschichte. Wien: Prachner 1969, S.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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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러시아령 폴란드 왕국을 가리켜 〈빈 회의〉의 산물이라 하여 〈콩그레 
스 폴란드〉라 부르며，<콩그레스 폴란드〉는 1815년부터 um년까지 러시아 
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후일 비스마르크 수상은 메테르니히의 외교력을 평 
가하면서 마치 재단사가 헌 바지를 자르듯이 땅덩이를 잘라 놓았다고 말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관련지어 〈빈 회의〉의 결과를 평가한다면， 오스트리아는 나 
폴레옹과 체결한 〈쉰브룬 조약〉으로 앓었던 영토를 모두 회수하게 된다. 서 
남쪽의 포어아를베르크， 티롤， 잘츠부르크， 인강을 중심으로 한 알프스지역을 
다시 제국의 영토에 편입시킨다 동남쪽의 케른텐과 크라인과 이스트리아도 
오스트리아에게 환원된다. 포어아를베르크와 티롤과 잘츠부르크와 케른텐은 
이 때부터 현재의 오스트리아의 영토로 고착된다. 합스부르크가는 토스카나 
대공국과 모데나 공국도 되찾고 밀라노가 수도인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 왕 
국도 환수 받는다. 그 대신 오스트리아는 브라이스가우와 슈바벤 일대를 뷔 
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에 넘겨주고，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포기한다. 오스 
트리아령 네렬란드， 즉 벨기에는 영국이 주도하여 신설된 네덜란드 연합왕국 
에 편입된다. 그리고 다르노폴 Tarr때:n!을 포함한 갈리시아도 다시 오스트리 
아의 통치령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영토재편으로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에서 
의 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한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제국의 인구는 뻐만 명 
이 증가하게 된다.<독일문제〉는 그러나 18))년에 해체된 신성로마제국을 
원상회복 시키는 대신에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독일연방 futtscher 
B뼈>을 결성하는 쪽으로 해결을 보았다. 1쨌년 2월 25일의 〈독일제국대표 
자회의결의〉와 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다수의 군소 제후국들이 지도상 
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은 동둥한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는 회 
원국가를 39개국 보유한다. 독일연방의 창설을 정치적으로 고찰할 때 오스트 
리아의 무게가 동쪽으로는 도나우강 유역으로， 남쪽으로는 북 이탈리아로까 
지 현저히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 모든 협정들이 조인된 후 〈빈 회의〉는 러시아를 제외한 4강간의 동맹 
즉， 오스트리아 · 영국 • 프로이센 ·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는 계기를 만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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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파리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메테르니 
히가 회의에 보고했을 때의 일이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이 보고 
가 있은 후 일괄 타결되고 나폴레옹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이 〈빈 회의〉 석 
상에서 긴급히 결성된 것이다. 앙시앙 레짐으로의 환원을 통한 정통성 회복 
을 주창한 프랑스 외무장관 탈랑은 루이 18세의 이름으로 동맹국 편에 선다. 
나폴레옹은 과격한 민주주의적 개혁을 약속하면서 주력부대를 이끌고 파리에 
입성하자 루이 18세는 피신한다. 나폴레옹의 손아래 매부로서 나폴레옹 1세 
하의 프랑스군 사령관을 지냈으며 나폴리의 왕을 역임한 바 있는 조아생 뷔 
라 Joac바n Murat(1767-1815)가 이탈리아의 왕위를 노리고 나폴레옹군에 가 
담하지만 1815년 5월 톨렌티노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의 나이페르크 Nei마Jerg 
장군에25) 의해 제압당하고 뭐라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 형된다. 나폴레옹은 
12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벨기에로 진격하여 프로이센의 블뤼혀 Blücher von 
W때lstatt(1742-1819)장군과 영국의 웰링턴 Ar깐1ur Welles1ey Wellington 
(1769-1852) 장군이 지휘한 연합군 부대와 회전하지만 워털루 마을에서 섬멸 
당한다. 성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한 나폴레옹은 1821년에 사망한다. 연합군의 
제2차 파리입성이 이루어지고 1815년 11월에 제2차 파리 평화회담이 열린다. 
나폴레옹의 반란은 <100일 천하〉로 끝났지만 프랑스는 대가를 치른다. 국경 
도시 자르브뤼켄 일대를 프로이센에 양도하고， 란다우는 바이에른에， 사보앵은 
자르디니아에 넘겨주어야 했다. 여기에다가 현금으로 7억 프랑을 전쟁배AJ금 
으로 프랑스는 연합국 측에게 지불했다. 
IX. 맺음말을 대신히여 
〈빈 회의〉 종료 후 1848년 3월 헥명이 발발할 때까지 æ년 동안 오스트리 
아는 메테르니히의 복고적 탄압정책 하에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전대미문의 
25) 나이페르크 Adam Adalberg N잉마lerg(lη5-1없) 장군은 1821년 나폴레옹 1세와 정 
략 결혼했던 프란츠 1세의 딸 마리 루이제와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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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기를 향유한다'.3차에 걸친 〈슐레지엔 전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 
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관계 역시 1792년에 시작된 4차에 걸친 대 프 
랑스 동맹전쟁과 〈빈 회의〉를 거치면서 표면상의 평화상태를 유지했다'. <독 
일연방〉 의햄의 역할을 33년간 오스트리아가 장악함으로써 일견 독일의 
헤게모니를 오스트리아 측이 장악한 듯 보였지만 실리는 프로이센이 챙기고 
있었다.<라인동맹〉의 결성으로 인해 오스트리。}는 전통적 우방이었던 바이 
에른과 뷔르템베르크와 바멘을 위시한 제국의 남서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동시에 엘베강 서쪽 지역에 대한 프로이센의 주장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작센을 프로이센에게 양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랑스의 위성왕국이던 베스트팔렌을 프로이센에게 넘김으로써 프로이 
센은 동쪽 날개에다가 서쪽 날개를 달게 된 셈이었다. 프로이센의 엘베강 서 
안 지역으로의 영토확장의 숙원이 드디어 달성된 것이었다. 이제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와 바멘은 프로이센이라는 독수리의 양 날개 밑에 고개 숙인 비 
둘기의 모습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를 제외시키는 작업을 소리 없이 진행시키고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직 
에 매달려 슐레지엔을 앓었듯이 오스트리아는 〈독일연방〉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프로이센에 의한 〈소독일〉 통일을 허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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